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번영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끝

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얻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촌이 부러

워할 만한 경제적으로 한층 높은 삶

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

보다는 소비에 급급하다. 그러다보

니 가치들을 만들려는 목적도 없고, 

선한 목적과 가치들을 사회에 환원

시키려는 마음대신 브랜드와 비싸

고 좋은 것들을 구입하려고만 한다. 

따라서 세상에 따라 살게 되고 안정

과 위안을 신앙보다 위에 둔다. 그러

니 공공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

각보다는 나 자신의 안락과 만족에

만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 사회 구조 자체가 바로 미국

인들을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

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신용 한

도나 신용카드 발급은 대니얼 벨이 

지적했듯이 “기독교 윤리를 파괴시

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까지 

먹고 싶거나 사고 싶어도 참아내며 

사는 삶의 자세를 포기하게 만들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변화라

는 명목으로 항상 새로운 브랜드나 

업데이트된 물건을 장만하기에 급

급하다. 

실제로 첨단 기능을 가진 휴대폰

도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조금 보완

된 신상품이 나오면 다시 구입하며,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것 같은 

데도 새 차만 보면 사고 싶어 안달

이 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미국인들에

게 “편의, 안정, 속도 그리고 풍요”

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어느새 즉석

에서 해갈되는 만족감에 빠져 이제

는 무엇을 성취해나가는 과정도 의

미도 목적도 없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죽음까

지도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다. 과거처

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가치들

을 지켜나가기보다는 항상 변화를 

위해 바뀌어야한다는 것이 가치가 

됐다. 어떤 주제나 가치에 대한 영

속성을 과거에는 지켜왔는데, 지금

은 “정체성”이라고 부르며, 벗어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만 한다고 속삭인다.

그러다보니 인간이 중심 되는 문

화가 대세이다. 커뮤니티보다는 개

인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바로 인

간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고

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 결

국 공동체도 없고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보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사고

의 중심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는 사조가 더욱 더, 더 많은 것들을 

구하게 만들고 있다.

세상이 이처럼 물질과 개인주의

에 함몰되다보니 교회까지도 물질

주의에 혼합돼 버렸다. 사람들은 기

독교의 목적이 고난 없는 영광이라

고 믿는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서 성공을 이루면 된다고 믿는다. 그

런데 문제는 이러다보니 알맹이는 

빠진 겉, 문화적 크리스천, 명목적 

크리스천이 돼, 세상 사람들과는 전

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크리스천

들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국사회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바로 물질, 곧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로 돼 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수단이

요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비극은 여기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물

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 어찌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질은 다만 존재할 따름이다.

물질(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모든 가치의 평

가 기준이 되고 돈이 만능이 된 채 인간의 꼭대기에 앉아 무소불위 무소

불능의 전능을 휘두르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고 평화로

울 수 없다.

솔제니친이 하바드에서 행한 연설은 얼마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인들

이 물질주의에 빠져들었는지 잘 말해준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

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

나지 않게 이 갈등을 숨기며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영적 발전을 막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다 보니 항상 더 많은 물질을 가져

야하는 경향은 왜, 언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인가? 카리스마(Charisama)

지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교회공동체까지

도 신학적 타협을 통해 크리스천들까지 하나님대신 맘몬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How America Became Entangled by 

Mat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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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
능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

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
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
는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
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
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24, 33)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3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5)

7면

간증
최예림 전도사

13면

투고 칼럼
강승호 목사(필라 순복음중앙교회)

9면

혼돈 속 아랍의 봄...민주화 전진 기대

2면

맘몬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카리스마, 물질만능주의 빠진 미국사회 현실고발과 교회 대응책 소개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 악 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

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

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

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하나님대신 맘몬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현대 교회의 현실은 회개해

야 마땅하다.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가격: $20.00
티켓문의: 718.886.4040



2011년 2월과 3월 리비아와 시리

아에서 각각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 

곧바로 내전이 발발했다. 리비아에

서는 부족 사이의 권력 다툼이 내

전의 불씨가 됐고 여전히 부족 간 

유혈 충돌 및 헤게모니 싸움이 벌

어지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뿌리 깊

은 종파 간 갈등으로 격렬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리비아, 시리아는 애초 

부족, 종파 간 권력 투쟁 양상이 강

해 독재에 항거한 튀니지, 이집트와 

달리 근본적으로 민주화 혁명으로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은 22개월째 진행 중인 내전 동안 

모든 화력을 동원해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

지 6만여 명이 숨졌고, 국내외 난민 

260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현재 알아사드가 속한 종파인 알

라위파(시아파 분파)는 북부 산악

지대와 서부 해안지대로 집결 중이

다. 이곳을 제외한 동부 대부분 지

역을 장악한 반군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격전지에서 알아사드를 

몰아붙이고 있다. 알아사드는 시아

파 국가인 이란과 레바논 시아파 무

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있

다. 반면 반군은 수니파 국가인 사

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리아가 동서로 

나뉘어 ‘수니 대 시아’의 종파 간 전

장으로 변한 것이다.

하페즈 알아사드와 그 아들 바샤

르 알아사드, 전, 현직 부자대통령

은 시리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알라위파 출신으로, 1971년부터 알

라위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

다. 전체 인구의 74%인 최대 종파

인데도 권력에서 소외된 수니파는 

이번 기회에 알라위파를 제거하겠

다는 심산이다. 미국은 알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군

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사태 

해결을 맡겨야 한다며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내전이 언제 종식될

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

서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첫째는 아사드 대통령이 마지막

까지 전쟁을 계속하기로 선택하면 

반군과 정부군의 전투는 한 쪽이 완

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

하는 것으로 추가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

렵다.

마지막은 아사드 정권이 국제사

회의 중재로 야권, 반정부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해결에 따라 정

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리비아 역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

원수가 2011년 10월 사살된 후 리

비아는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고 있

다.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자 부

족 간 알력 다툼이 본격화한 것이

다. 알카에다에 적대적이었던 카다

피가 숨지자 알카에다까지 리비아

에 침투했다.

리비아 정부는 13일 외교관 보호

를 위한 경호 전담 부대 신설을 추

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내에는 

500여개 부족이 만든 수천 개의 민

병대가 있고, 정부는 이들에게 치안 

업무를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병

대 사이에 자주 무력 충돌이 벌어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비아 

내전에 뛰어든 민병대는 아직 무기

를 반납하지 않아 정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리비아의 정국 혼란은 예

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

아가 겉으로는 근대국가 형태를 갖

춘 듯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족적 전

통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카다피

가 속한 카다파 부족이 집권한 42년 

동안 권력에서 배제된 다른 부족들

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

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아랍의 봄’을 성공적으로 맞

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집트 등 

일부 아랍권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철권통치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이집트는 60년 만에 처음

으로 자유 민주선거를 통해 6월 무

슬림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

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이슬람주

의자와 세속주의자 간 갈등이 끊이

지 않는다.

무르시 대통령의 ‘현대판 파라오 

헌법 선언’ 발표와 이슬람 율법 반

영이 과거보다 더 엄격해진 새 헌

법을 둘러싸고 양측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결국 ‘아랍의 봄’이 2010년 튀니

지를 시작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전

역으로 넘실거릴 때 대다수 언론들

은 장밋빛 미래와 희망을 얘기했다. 

독재, 정권 부패, 경제 불황, 정치적 

탄압, 인권 남용은 한 번에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 지난해 

회의론은 희망을 압도했다. 이집트

에선 독재자가 사라진 대신 무함마

드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해 민주주

의를 억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집중했다. 자유주의, 좌파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눌려 제소리를 내지 못

하고 여성 인권은 제자리걸음이었

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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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며, 주님의 몸이라는 한마디에 그 중

요성이 다 담겨있다. 각기 다른 이름

이 있으나,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교회인 것이니, 서로 돕고 서로 세

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의 역

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동역은 

지역교회끼리 만이 아니다. 기독교 기

관이나 단체들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지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

역교회에 결여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거나,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교회를 일깨우고, 현대사회에 전방위

적인 하나님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회사에 크게 기억

될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부지기수로 늘어난 기관 단체들을 무조건 신

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신앙적배경과 설립취지도 알 수 없고, 지역

교회와 관계도 불투명하며, 때로는 교회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교회

와 기관단체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몇 가지 제시해본다. 

첫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체성

을 밝히는 것은 상식이다. 존재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지,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어느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대표를 비

롯하여 관련인물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는 물론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서로도 밝혀야 한다. 하는 사역이 

정당하고 자신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간

혹 사역의 특성상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로 할 것이 

따로 있고 밝혀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감추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모호한 

소수의 기관단체 때문에 대다수의 건강한 기관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주객이 전도되는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가 전도

와 선교의 사역주체가 되며, 지역교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

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현은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표현에 성도들이 익숙해진다면 자칫 교회보다 기관단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사

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각종 기관과 단체를 세웠다. 모든 일에 교회

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관과 단체들은 교회의 연결선상에서 사역한

다. 즉 손이 짧은 지역교회들의 긴 손이 되어주는 것이다. 교회들도 기

관이나 단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동역할 길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기관과 단체와 협력할 수는 없다지만, 교회

가 외면하면 기관과 단체가 어느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셋째,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 혹은 훈련할 때에는 교회

의 목회자들의 허락이나 추천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평신도가 등록할 경우 담임목사의 추

천을 받아야 한다거나 담임목사의 동시등록 혹은 추천에 의하여 부교

역자가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지역교회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성숙한 배려라 생각한다. 지역교회의 목

사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다 옳아서가 아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

시던 예수님마음 같은 이런 배려를 통해 기관단체가 지역교회들과 같

은 꿈을 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미성숙한 성도들의 영적교만

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며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 할 것이다. 

이단과 정체불명의 기관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성교회와 성도

들을 대상으로 포교 및 포섭활동을 하기도 한다. 주님 친히 피로 값주

고 사신 교회며,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순결을 

지키도록 어느 때보다 서로 도와주어야 할 때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의 훈련과정이 이들의 신분위장에 도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기관과 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수료했다고 마음 놓고 받아들였을 때, 생

기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노

력이 필요하다. 이미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생기는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들이 분명하

게 동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혼돈 속 아랍의 봄...민주화 전진 기대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의 과일 행상 무함마

드 부아지지가 경찰 단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한 것을 계기로 ‘아랍의 봄’은 시작됐다. 아랍

의 독재자가 축출되면서 한때 장밋빛 미래가 점

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 민주 선거까지 치른 

튀니지와 이집트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정국 불안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

아는 부족, 종파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나라가 갈

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해 있다. 

뉴스위크(Newsweek)지는 2년여가 지난 아랍

의 봄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지고 혼란이 가득하다고 

진단한다(The Dashed Revolution: Two years 

later, disillusionment has replaced hope in the 

Middle East).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뉴스위크, 2막 시작 중동민주화 현재 상황 보도

민주주의 향한 강한 대중정서가 아랍의 봄 가속화 시켜
“이스라엘 시작 잇따른 중동 6개국 선거 결과 따라

이슬람 원리주의 정착 vs 자유주의 외연 확대 결정”



의미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

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

러나 한국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

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

역한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

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

는 절기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

에서 시험 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

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

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

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

장한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

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

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

앙을 재 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순절은 금식보다는 구

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

이다. 자선을 베풀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가 변천돼

가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

참한다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사순절

에 우리는 다시금 그 무한한 사랑에 붙잡혀야 

하고, 나의 몸을 고난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중심에 서있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에 사

순절 교회교육의 중심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형식에 매

달리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생활에서 잊

기 쉬운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사순절의 참 의미가 살

아날 것이다. 

유래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

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됐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

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

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

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

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

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하여 두 주

간의 준비기를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

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

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

에 힘썼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

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됐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

지도 금지됐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

습이 됐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

이션(collation)이 허용됐다. 그러나 사순절 기

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

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됐으며, 화려한 옷

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됐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

이 권장됐다.

주일예배

사순절 절기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있다. 그

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각 

주일에는 단계와 특색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받으셨음

을 생각하며 지낸다(마4:1-10).

▲둘째 주일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

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

배를 드린다(마4:11).

▲셋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

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

단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요1:1-18)을 

생갹하며 예배를 드린다.

▲넷째 주일은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 ‘사

순절중절’ 또는 ‘휴양 주일’(休養週日)이라고 불

린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고난과 사단과의 싸움 등을 다루는 사순절의 다

른 주일과는 달리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

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말씀을 삼는다(

마14:13-21).

▲다섯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일의 명칭은 주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때는 가룟 유다에게 팔리어 고난 받으셨던 주님

에 대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마20:18,19).

▲여섯째 주일, 즉 종려주일(Palm Sunday)

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종려나

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군중들에 관계된 말

씀을 본다(마21:1-11). 

교회력 

1. 속죄일(재의 수요일) : 2월 13일(수)

사순절 시작일로 성경에서 재는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2. 종려주일 : 3월 24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

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일이다. 이날 예수님이 예

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3. 고난주간 : 3월 24일(월)-30일(토)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고난의 절정기로 예수께서 고난 받으

신 주간을 의미한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며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기간이다. 이 주간을 성주

간(Holy Week)이라고도 한다.

4. 세족 목요일 : 3월 28일

세족(Maundy)는 라틴어의 율법이라는 의미

로 이날은 예수님이 유월절인 목요일 다락방

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13:34)라는 가르침을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세족일이라고도 한다.

5. 성 금요일 : 3월 29일

부활절 전 금요일로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이다. 슬픈 날이지

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기에 Good 

Friday라고 한다. 성금요일(Holy Friday)라고

도 한다. 

<2면에서 계속> 

아랍의 봄이 거쳐 간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후퇴와 치안 불안

을 호소했다. 

정치 분열, 경제 불안으로 장식된 1막을 이제 막 끝낸 아랍의 봄

은 올해 3주년을 맞아 2막을 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

달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이라크, 팔

레스타인 등에서 잇달아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아

랍의 봄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정착할지, 자유주의 진영으로 외연을 

확대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으로, 아랍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노(No)’다. 민주화 바람은 혼란 속에서도 전진한다는 것이 대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대중정서가 아랍의 

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전통적 미디어

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의 간극은 중동에서

도 점점 커지고 있다. 권력이 장악한 기존 뉴스를 불신하는 사람들

이 대안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유통하기 때문이다. ‘권리’ 

‘민주주의’ ‘헌법’처럼 한때 금기시된 단어들이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린다. 아랍 지도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러한 시민 열

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혼란이 있어도 희망은 계

속되는 것이다.

<1면에서 계속>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할아버지처럼 우리말이라면 다 들어

주고 우리가 가자고 하면 다 가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보

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이다.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소명과 함께 자기 부정과 헌신을 선포하기

보다는 성공을 위한 야심만을 가르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선포한다. 사

람들을 맘몬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서 나올 것을 말하지 않

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성

공하라고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

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해주고는 있지만 영혼에는 아예 근

접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타협은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부른다. 

크리스천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제는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돌아선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축복만을 

받으려하고, 훈련받아서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배를 즐기는 소

비자가 됐다. 

또한 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위해 “구도자 예배”만을 강조하다보

니, 교회에 찾아 온 사람들은 익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소

명을 통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렸다. 

유명한 사회학자 벨라 교수의 말처럼 “종교적 개인주의는 반드시 커

뮤니티나 공적 영역으로 재 연결되도록 변형돼야 한다”는 교훈이, 교

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교인들은 제

자로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목회사역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

에 이들을 예배자가 되게 해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교회

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있다.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성경적인 입

장에서 중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야 한

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런 교회는 성공을 이야기해야 한

다.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속적인 관점에서부터 나오

는 참된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한다.

의미 있는 사역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들 즉 하나님께 굴복하고, 헌

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이 말

하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과 정체성

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즐거움만을 따라다니는 불나방들이 아니

라 자신들의 영적 선물과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더 좋고 새로운 세상 것을 가지려는 유혹들을 담아내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는 영혼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야한다. 그럴 때만이 물질만능주의, 맘몬에서 해

방되는 또 다른 출애굽과 탈애굽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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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경건의 삶을 보내는 절기 사순절이 올해는 2월 13일(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사순절의 유래는 초기 교회사 또는 로마가톨릭교회에 속했던 중세기

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훈련을 하며 부활절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

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즉 예

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셨는가 반성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혼돈 속 아랍의 봄...민주화 전진 기대

맘몬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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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픔보다는 건강이라는 

말이 더 좋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라는 말이 더 좋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더 좋다. 실패

라는 말보다 성공이라는 말이 더 

좋고 고통이라는 말보다 상쾌함이

라는 말이 더 좋다. 그러다보니 한

국교회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넘치

고 있다. 물론 축복이라는 말은 우

리를 기분 좋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 문제는 축복에 대한 개념과 

방법이다. 현실적인 축복만을 추구

하는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이다. 다른 교회에는 축복이 없고 

우리 교회에만 축복이 있다는 식으

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우월주의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시는 선물이다. 그 축복은 다양한 

차원이 있다. 현실적이기도 하지

만 초월적이기도 하고 육체에 관

한 차원도 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

인 차원도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

훈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매

우 초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축복을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통전적 차원에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요

구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

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

리가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바로 예수

님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은 예수

님의 고난을 통해 높은 차원의 복

을 주셨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신

앙을 배운다. 사도바울은 예수님

을 믿기 시작한 이후 예수님으로

부터 배웠다. 바울에게 사역의 길

을 인도하고 도와준 사람은 바나바

이고 바나바의 스승은 베드로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

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강조했다.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의 길로 인도해주셨음을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1.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실 예수님

 

다음주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된

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의 40일 

기간으로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

신 기간이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기억하

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기간

이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

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을 보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

는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

익으로 나타났는지를 더 확실히 알

고 믿어보자.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데리고 예

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알

다시피 예수살렘에는 예수님을 체

포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같으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겠는가?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는 것은 물

론이고 가기 싫다고 회피하며 거절

하거나 다른 곳에 먼저 갈 일이 있

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혹은 아무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 

버리고 말 것이다. 니느웨로 가라

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언자들을 통해 알

려졌는데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

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위기

와 고난을 알면서도 예언된 하나님

의 뜻을 이루려고 올라가셨다. 사

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사명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 

2. 예언된 고난을 모두 받을 예수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고난

이 따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 예언된 대로 희

롱, 능욕, 침 뱉음 등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

난이 지난 후에 축복이 온다는 사

실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

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어떤 사

람은 기초와 길을 닦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다. 그런 사례 때문에 사람들은 고

난의 길을 회피하거나 영광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광 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영광 없고 

내게 할당된 영광이 없는 것 같으

나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

님의 생각대로 영광을 주신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

사55:8-9).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고

난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이웃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는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3. 죽임을 당하여도 살아나실 예수님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하셨다. 사명을 감당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

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

해 증명하셨다. 예수님이 로마 군

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으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

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

히셨으며 내리쬐는 햇빛에 목이 마

르셨다. 결국 피와 물을 다 흘린 후

에 돌아가시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

로 죽으셨다. 처음이나 끝이나 고

난의 극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

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하셨

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과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

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셨다. 왜 그럴

까? 고난을 받아 죽으러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부활하는 것도 아

버지의 뜻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

여 고난의 길을 가셨다. 순종의 길

이 곧 사명의 길이며 순종의 길의 

끝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나타난

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러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을 향

한 길이다. 우리도 주님가신 이 길

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4. 비밀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

하신 길,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

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

원과 영생의 축복을 말씀 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럴

까? 사람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일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

려한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서 원

하는 것만 듣는다. 대부분의 부모

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한

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

기를 들으면 좋아하지만 하기 싫다

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겠다는 말

을 들으면 화를 내며 이해하지 못

한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을 듣지 못하였으니 실망스럽다는 

의미이다. 

제자들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예수님

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깨달을 시기가 되지 않았

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계시라고 한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의미 

있고 경건하게 맞이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누가복음 18:31-34

푸/ 른/ 초/ 장 
김 항 안 목사

(한국교회정보센타 대표)

지난 목회 20년간 참 열심히 일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아내가 저를 하숙생이라고 부

를 만큼 거의 매일 아이들이 자는 

새벽에 집을 나와서 아이들이 자

는 밤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제 사

무실에 왔습니다. 의아해서 물었

더니, 두 아이에게 아빠 얼굴을 보

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저 같이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

사하여 목회에 매진했습니다. 그

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크고 넓은 새 건물로 이사를 와

서도, 최근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

기까지는, 담임목사님들이 그렇게 

넓은 사무실에 좋은 가구와 크고 

긴 회의용 탁자를 놓고 권위를 갖

추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

이 접근하기 쉽도록 사무실 공간

에서 가장 붐비는 복사기 있는 곳

에 제 사무실을 정하고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

어놓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회 재정에 대해

서는 1불도 제 마음대로 쓰지 않

았고, 재물에 욕심을 내어 사례 인

상이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서,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인도할 

때에 제가 주장할 것도 없고 변명

할 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안했습

니다. 20년간 목회를 하며 제가 부

족하여 성도님들과 의견충돌도 하

고 갈등도 있었지만,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사과하는 것은 제 기억

에는 항상 저였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담대히 

전하되, 담임목사로서 제가 가진 

권위와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

하여 성도님들을 압박하지 않았

고, 두어 번 방문하셨던 저의 어머

니도 저의 지위 때문에 특별한 대

우를 받으시지 않도록 조심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만하면 괜찮

은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

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착하고 설

교와 삶이 일치하는 목사라는 분

에 넘치는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

니다. 

‘근본적인 변화’ 곧 술, 세상, 욕

망에 중독되어 살던, 하나님을 알

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

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행

26:18), 저의 열심도 착한 것도 어

떤 업적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 목

회와 설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

다. 

변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50

년 설교를 듣고 20년 성경공부를 

하고 1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좀

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에 목회자들의 절망이 있고, 부모

님의, 감옥 간수들의, 선생님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

기에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

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

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나를, 

내 자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

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서

서 제 모습을 살펴봅니다. 잘해야 

인간수준인 저의 착함, 열심, 지혜

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

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2013년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적인 변화, 영혼 구원이라는 참 열

매를 맺기 위하여.

목회칼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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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연령을 46억년 정도로 보는데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는지요? 기독교 과학자들의 주장과 진화론자들의 주장

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팔로스버디스에서 오 집사

A: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출간한 “기원과학”이란 책에 의하면 수많은 지층

과 협곡들 화석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동일과정(uniformi-

tarianism)이라는 학설입니다. 즉 지구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 등은 바람

이나 강, 파도 등의 자연력에 의해 무한히 긴 시간에 걸쳐 침식과 퇴적과 운반

이 반복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

곡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

다는 증거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영국의 허튼(J. Hutton)과 라이

엘(C. Lyell)이 창안한 학설이며 생물학자 다윈은 이 학설에 깊은 영향을 받

아 진화론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진화론의 학설이 과학

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심히 모순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지구가 물로 덮인 후에 땅이 형성되는 과정이 

성경에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지구는 창1:2을 보면 깊

음(히:테홈-깊은 물) 즉 깊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위에 흑암이 깔려 있었습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뭍이 

드러나는 첫 번째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창1:9). 이 땅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을 멸하실 때 죄를 미워하여 심판으로 만들어진 변형된 두 

번째 땅의 모습입니다(창7:11-8:5). 모두가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셋째 날 만들어진 땅에는 없는데 홍수 때에 만들어진 땅에

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석(fossil)입니다. 셋째 날 만들어진 땅

은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화석이 있을 리 없습니다. 홍수 때 만들어진 

땅은 전 지구적인 격변이었고 당시 살고 있던 생물의 많은 양이 매몰되었으

므로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7:19-20에 의하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

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라고 적혀 있

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전 세상을 덮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홍수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생물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표상의 

기식동물을(창7:21) 사멸시켰을 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큰 변혁을 가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홍수는 하나의 큰 격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오

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받아 현대의 지형이나 지질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에 기초를 둔 동일과정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일반교과서에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지형의 윤회설이 최근 부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

면 지형윤회설에서는 지각운동이나 구조운동 화산운동 등 격변은 전혀 생각

하지 않고 지형은 서서히 진화한다는 가정 하에 그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

입니다. 노아홍수가 시작될 때 큰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함으로서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

로 인해 2000m가 되는 호수에서도 다량의 염분이 함유된 곳이 있으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도 물고기 뼈와 조개껍질이 발견됩니다. 또 

퇴적층을 관찰하여보면 대홍수가 있은 후 대홍수 말기에 전 세계에 걸친 조

산운동으로 스칸디나비아, 알프스, 히말라야, 페루-안데스와 같은 높은 험난

한 산지들이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과학자들은 

지구의 연령을 10,000년 이하로 봅니다.   

지구나이 1만년 이하, 노아홍수 이후 대격변...
동일과정설은 맞지 않아

오바마케어의 장점

 

오바마 케어는 수백 개가 넘는 소송으로 인

해 아직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 통과된 이후 계

속적인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은 연방대

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2012년 6월 5대 

4의 투표결과로 합법이라는 재결정이 내려져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오늘은 오바마 정부

가 어떤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

지 오바마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는 건강

의료보험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한

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

들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

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료보험 비

용을 낮추어주되 보험 커버범위는 넓혀줌으

로서 보험비용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그

들의 취지라고 한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정

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 것을 의무화 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신 보험가입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느 정도 

도와주게 된다고 한다. 미국 의회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은 2010년에 19%의 사람들이 아

직 건강보험이 없다고 볼 때, 2016년까지 무

보험자들의 퍼센티지를 8%로 줄이는 것이라

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내 무건강보험자

는 4만5천명에 달한다. 이것은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 의료혜택범주에 들지 못하는 22세

에서 64세의 성인들 중 3명중 1명은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있음을 뜻한다

는 의미라고도 한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

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10

년 동안 1천3백8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찬반의

견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오바마 건강보험의 혜택

을 몇 가지만 정리한다.  

△오바마 케어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보호를 추구한다.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은 자기들 맘대로 

환자들의 보험커버리지를 폐지시키거나, 또

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여성이 남자보다 더 많은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기존병력에 의한 의료보험 차별대우를 

없애준다.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 19살 미만의 

아이가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 또는 보험커버를 병원으로

부터 거부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예를 들

어 천식이나, 유방암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실효되는 시기는 2014년으로 미뤄졌다

△의료보험의 한계기준을 없애준다. 환자

들 중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커버가 

더 이상 환자를 커버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오바마케어는 이런 문제들을 2014년

부터 없애준다.

△의료보험이 무효화되는 것을 없애준다: 

의료보험회사들이 환자가 의료 어플리케이

션(application)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없다.   

△환자들이 내는 프리미엄에 더 많은 가치

를 두게 한다. 오바마 케어의 80대 20의 법

칙에 의해 만일 의료보험회사에서 환자가 낸 

80% 이상을 환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면 환자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

다. 환불제도는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비를 10%이상 

올리려고 할 때는 환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소기업에게 주는 세금 혜택: 지금까지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프리미엄을 18% 

정도 더 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더 낸 프리

미엄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게 됐다. 2011년

에만 거의 36만 소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

았다.   

△예방처방들은 무료커버: 유방암, 당뇨, 

혈당 검사, 노인병을 위한 검사 같은 것 등을 

코페이(co-pay)나 디덕터블(deductible) 없

이 처방 받을 수 있다. 

△가족보험이 있는 가정 혹은 26살 미만 자

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부모 건강보험에 함께 

넣어줄 수 있지만  저렴하지는 않다. 보건건

강협회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어른 또는 26

살 이전의 자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키려

면 2011년엔 적어도 $3,380달러이고, 2012

년에는 $3,500달러를 지불하면 자녀를 가입

시킬 수 있게 했다. 만일 회사를 통해 하는 경

우에는 프리미엄의 0.7%를 그 다음해에 내야

하고, 2012, 2013년에 1%의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계속 2%에서 4%까

지 올라갈 것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빈곤선(FPL–Federal 

Poverty Line) 기준은 개인일 경우는 133%

로 확대됐으며, 가족일 경우에는 빈곤선의 

40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곤층 기준을 확대했다. 즉 4인 가정 연소득

이 3만-8만8천 달러인 경우는 메디케이드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

인이 의료비를 내야하는 연간 프리미엄은 개

인 연소득의 2%에서 9.5%가 된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저소득계층인 빈곤

선 가정의 연소득 기준이 133%(대략 3만 달

러에서) 150%(대략 3만5천 달러)까지는 시

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프리미엄을 연소

득의 3-4%만 부담하면 된다. 빈곤선 가정

의 연소득이 150%부터 200%일 경우에는 

4%-6.3%를 부담해야 하고, 연소득이 200-

250%일 경우에는 6.3%에서 8.05%, 연소득

이 250%-300%일 경우는 8.05%-9.5%, 연소

득 300%-400%일 경우엔 9.5%를 부담한다. 

이 연소득 빈곤선의 기준은 2016년 다시 바

뀌게 되는데 개인 연소득이 11,800달러로, 4

인가정일 경우 24,000달러로 바뀌게 된다.  

△노년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어는 처방

약값 지원에서 제외된 ‘도너츠 홀’(Medicare 

Part D coverage gap – 메디케어의 메꿔지

지 않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1

인당 250달러를 환불해주고 2011년부터는 

브랜드약값도 50%를 할인해줘야 한다.  

오늘은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살펴보았

다. 다음 회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오바

마케어에 왜 수백 개의 소송이 들어가 있는

지,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

엇이며, 얻고 잃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의료보험 비용은 낮추고 커버범위는 넓히겠다” 주장 

한계기준 폐지, 소기업에 혜택, 메디케이드 확대 등 장점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장점과 단점 분석 (I) 



수단 북

부의 수많

은 바가라 

부족들은 

많은 문

화적 특

성들이 공

통적이고 

같은 조

상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들 모두 바가리어라는 아랍 방언

을 사용하며 이 언어는 아랍어와 

수단계 아랍어 사용자와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 그들의 이름은 “바가

르”(bagar)라는 아랍 단어에서 유

래했는데, 이것은 “소”를 의미하며 

수단과 주변 국가들에서 소를 치는 

다양한 아랍 부족들을 지칭하는 말

이기도 하다. 

이 바가라 부족들은 수단의 다르

푸르, 북부 코르도판, 남부 코르도

판 지역의 평야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소를 방목하기에 아주 적합

하며, 북부 지역의 관목이 생긴 땅

에서부터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황

무지와 밀림이 우거진 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비는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 우기에만 내린다. 

바가라 부족들의 기원은 몇 세기

를 거슬러 모하메드 이전의 시대에

까지 올라간다. 그들은 사우디아라

비아 북서부 지역인 헤자즈의 주헤

이나족(Juhayna)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삶의 모습

바가라족 대부분은 목자들로 양

과 염소를 기르기도 하지만 가축은 

소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타거나 짐

을 부리기 위해 낙타도 기른다. 바

가라 유목민들은 “푸르간”(furgan)

이라는 캠프 조직으로 거주하는데, 

푸르간의 구성원들은 대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가계에 속한다. 이들

은 단순한 돔형의 텐트에서 살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구조

로 돼있다. 텐트치는 방법은 땅에 

구멍을 파서 어린 나무들을 박은 

다음 그것들을 위에서 구부려서 꼭

대기에서 묶는다. 좀 더 작은 가지

를 묶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

엉이나 천으로 덮는다. 텐트들은 

원형으로 배치되며 그 안으로 밤에 

가축들을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바가라 부족들은 유목

민이지만 농촌공동체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가옥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 초가지붕을 얹는다. 

가축 새끼를 위한 축사는 마을 안

쪽에 짓는다. 목초지는 대개 공동

으로 사용하지만 농지는 개인 소

유이다. 

바가라족은 여자들이 가계에 필

요한 수입을 위해 일한다. 그소의 

우유를 짜고 우유나 유제품을 팔아 

현금을 벌어들인다. 그들이 번 돈

은 가재도구를 사는데 쓰거나 저축

한다. 기혼여성은 그 가재도구 모

든 것과 텐트를 소유하고 있다. 남

자들은 주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며 곡물을 심고 수확한다. 

바가라족의 결혼은 종종 일부다

처제가 된다. 사촌간의 결혼이 선

호된다. 남편 될 사람이나 그의 가

까운 친척이 “신부값”을 지불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혼부부는 

시부모 근처에서 살게 되며 나중에 

남편이 정하는 장소로 이주한다. 

이때 신랑의 가족들은 또 한번의 

잔치를 연다. 

바가라 사회는 부계혈통으로 자

손의 혈통이 남자를 통해 이어진

다. 전통적으로 각 캠프는 “샤이

크”(shaykh)라는 남자 지도자에 

의해 통솔되는데, 이 직위는 일반

적으로 세습되지만 캠프의 성인 남

자가 모두가 이러한 직위계승에 동

의해야 한다. 샤이크는 캠프를 통

치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서 결

정을 내리는 남자들의 대변인 노릇

을 한다. 그의 지혜와 경제적 지위

에 따라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

질 수도 있다. 

신앙

바가라 부족은 거의 100%가 무

슬림으로 8개가 수니파(Sunnis)이

며, 나머지는 말리크(Malikite) 종

파에 속한다. 그들 모두 “이슬람의 

5가지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

므로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도 일부 

메카로 순례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축제를 열며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통과

의례들도 중요시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바가라 부족에게는 극히 적은 복

음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일부가 

바가리어로 번역됐고 기독교방송

도 일부 그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

다. 하지만 이들은 이슬람 신앙에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종

자는 극히 적다. 게다가 유목적 생

활양식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

가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현재 바가라 부족들 가운데 사역

하는 선교단체는 전혀 없다. 자질 

있는 사역자들이 이 무슬림들 가운

데 거주하며 사역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도

와 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성애자 보이스카우트 가입 논란

미국 최대 청소년 조직 중 

하나인 보이스카우트가 동성

애자 가입 허용을 검토한다

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슈퍼볼 경기 전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성애자의 보

이스카우트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

통령은 “누구나 모든 단체에 가입할 기회가 있고 동성

애자도 그래야 한다”며 “스카우트는 청소년들에게 다

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고 리더십을 고양하

는 훌륭한 단체로, 누구도 스카우트 가입이 금지돼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릭 페리(공화당) 텍사스 주지사는 보이스

카우트가 동성애자 가입금지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페리 주지사는 지난 

2일 “대부분이 동성애자 금지 정책을 바꿔야 할 이유

를 찾지 못할 것이고 나도 그렇다”며 “대중문화를 좇

아 100년 동안 이어진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프레드 세인즈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페리 주지사

가 잘못된 역사의 편을 든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하나의 국민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

다”고 페리 주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기독교를 중심으

로 한 보수 단체들은 보이스카우트의 동성애자 정책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21C에 종교는...’ 대논쟁서 도킨스 판정패

로완 윌리엄스 전 캔터베

리 대주교가 ‘전투적 무신론

자’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 명예교수와의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4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

르면 성공회 수장을 지낸 윌리엄스 전 대주교와 ‘만들

어진 신’이란 책으로 유명한 도킨스 교수는 지난달 31

일 케임브리지 유니언 소사이어티(CUS)에서 ‘21세기

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는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

였다. CUS는 케임브리지대학 내 최대 토론모임으로 

1815년 설립 이후 윈스턴 처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전 세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해왔다. 이날 토론 직후 회

원들은 투표를 통해 ‘21세기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

는 명제를 거부했다. 도킨스 교수가 324표 중 136표밖

에 얻지 못해 윌리엄스 전 대주교에 진 것이다. 

‘신은 망상의 산물’이란 신념을 가진 도킨스 교수는 

토론회에서 “종교는 잘못된 설명을 퍼뜨림으로써 과

학의 노력을 저해한다”며 “종교는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는 인간의 지적능력에 

대한 배반이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

한 배반”이라고 도발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전 대주교는 “종교는 늘 공동체

를 만들고 연민의 관계와 동류의식을 만드는 근원이 

돼 왔다”면서 “종교적 헌신을 순전히 개인의 일로 치

부하는 것은 종교의 역사를 거스르는 개념”이라고 반

박했다. 그는 “특히 인권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는 종

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옥스퍼드대에서 ‘신은 있는

가’란 주제를 놓고 처음 격돌했다. 외신들은 ‘유신론

과 무신론의 헤비급 타이틀전’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

으나 기대했던 화끈한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당시 

도킨스 교수는 “다윈은 우리에게 무(無)에서 모든 것

이 창조됐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용기를 줬다”고 말했고, 윌리엄스 전 대주교는 “난 21

세기 과학의 문제는 21세기 과학으로 풀려고 하지만 

우주에서 내 위치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본다”고 응

수했다. 

가주 내년초 라틴계가 백인 인구 추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

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히스

패닉계가 향후 6개월 내 백인 

수를 따라잡고, 내년 엔 아예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 

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 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인구 예상분포도에 따르면 

지난해 11.6 대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히스패

닉계가 내년 초면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

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ABC

방송과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6월이면 백인과 히스패닉계가 약 39%씩 분점 할 것으

로 재정부는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종 및 소

수민족 분포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오는 2020년이 되면 히스패닉

계가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41%를 차지하고, 백인

은 37%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점점 더 차이

가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 또 2060년이 되면 백인 수

가 30%로 줄어들고 반면 히스패닉은 48%로 증가, 캘

리포니아 주가 완전히 소수민족 중심 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13%의 인구비를 차지하는 아

시아계도 2060년엔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다만 흑

인은 지난 2010년 약 6%에서 2060년 4%로 약간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도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뉴멕시코 주와 하와이 등 2개 주에선 백인이 소수다.

‘샌드위치’세대, 침체충격 가장 심각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인 

미국의 50대와 60대 초반이 

경기 침체기에 소득에서 가

장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조

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데이

터 분석기관 센티어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이들 세

대의 충격이 가장 크다면서 한 예로 3년 전 경기 회복

이 시작됐을 때보다 가계 소득이 10%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대부분 은퇴가 임박했으나 메디

케어(노령자 건강보험)와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수혜 대상도 아닌 어정쩡한 세대라고 지적했다. 여

기에 설상가상으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거나 취업

하지 못한 자식도 뒷바라지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

대’(Generation Squeeze)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덧

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악조건 때문에 이들 세대가 더 일찍 

죽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악조건 속에서 건

강 악화와 소득 및 심리적 불안까지 겹치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웰리슬리 대학이 최근 낸 연구 보고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실직한 사람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최고 3년 먼저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한 점을 뉴욕타임스는 상기시켰다. 신

문은 더욱이 노령 취업도 쉽지 않고 어렵사리 다시 일

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받는 돈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

지는 것도 이들 세대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지

적했다.

미 수퍼볼에 `총기규제’ TV광고 등장

매년 1억명 이상이 시청하

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

트인 프로풋볼리그(NFL) 챔

피언 결정전 슈퍼볼에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광고가 

등장했다. 3일 미국 언론에 따

르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

스(49ers)가 맞붙는 이날 슈퍼볼의 3번째 쿼터 직후 

워싱턴DC 지역에는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TV

광고가 방송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도하는 단체 ̀ 불법총

기에 반대하는 시장들(Mayors Against Illegal Guns)’

이 내놓은 30초짜리 광고는 미국총기협회(NRA)를 비

판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 확인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이 바로 그때(It’s Time)’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아메리칸 더 뷰티풀(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의 모습

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NAR는 한때 신

원조회를 지지했었어요”라는 한 어린이의 목소리와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이 1999년 의회 발언에서 

발언한 장면이 이어진 뒤 “미국은 우리를 위해 이걸 할 

수 있어요”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수퍼볼 광고에는 한국 가수 싸이(박재

상·36)의 미국 인기 스낵 브랜드 ‘원더풀 피스타치

오(Wonderful Pistachios)’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CBS TV가 3일 생중계한 제47회 슈퍼볼 도중 하프타

임 광고로 공개됐다. 광고에서 싸이는 거대한 피스타

치오 껍질을 깨고 등장, 피스타치오로 분장한 댄서들

과 함께 ‘말춤’을 추면서 피스타치오 껍질을 쪼개는 방

법을 알려준다.

2013년 2월 9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수단의 바가라(Baggar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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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

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핑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금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

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

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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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

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쿰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쿰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

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

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신문을 창간하

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

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얼마 전 읽은 책 중에 ‘복수당하

는 부모’들이란 책이 있었다. 책의 

내용 속에는 어린 시절 충분히 애

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사

춘기 자녀의 방황 등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내용을 쓴 

책이었다. 애착은 평생 삶의 기반

이라고 볼 수 있다. 애착이란 영

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볼비(J.M. 

Bowlby)가 정의한 바로는 “사랑

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

는 생후 첫 일년 동안 어머니와 가

깝게 지내는 것을 통해 애착관계

의 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경험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애착관

계를 이루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심리구조의 수준을 규정짓게 되는

데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세상을 탐구해가고 분리되어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시절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좋고 정서적

으로 안정되고 환경에 더 잘 적응

하게 되며 삶에서의 발달과제도 

더 잘 다룬다는 보고가 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기는 여러 가지 잠재력

을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어린아

이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정

서적인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

면 뇌의 전두엽 발달에 장애가 생

겨 절제하는 힘이 떨어진다. 그래

서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

며 반사회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후12개월 이전에 주 양

육자와 떨어지는 경험은 아기 입

장에서 보면 ‘죽음과 같은 두려움

과 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지 못

한다 해도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

도록 하며 엄마는 아기의 양육과

정을 알고 있도록 하고 수시로 엄

마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그래서 3세 이전에는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일단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

성되고 나면 야단이나 꾸지람을 

듣더라도 애착관계가 흔들리지 않

는다. 그러나 함께 있지만 엄마는 

식사준비로 바쁘고 아빠는 신문보

고 아이에게는 장난감이나 TV를 

틀어주고 혼자 놀게 한다면 이것

은 실질적으로 애착관계를 쌓아가

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애착관계형성을 위해 양적인 시간

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드러난 청소년들의 경우

는 대부분 어렸을 때 불안정한 애

착관계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

하면, 어려서부터 음식투정, 잦은 

병치레, 까칠한 성격, 학습장애등

의 문제를 일으키고 청소년기에는 

자제력이 떨어져 충동적이고 외부

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이렇게 드러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기 때 투

자해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

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된다. 자

녀의 삶의 초기 3년간의 투자로 적

어도 40-50년의 시간들이 평안하

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려

면 태아시기부터 태명을 지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아기와의 대화를 통

해 계속적인 애착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그 다음은 갓태어난 아이

를 엄마 아빠의 배위에 살과 살이 

닿도록 엎어두는 스킨십이다. 아기

는 태속에서 듣던 심장박동소리를 

엄마 가슴가까이 들으며 낯선 세

상에 태어나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갓난아기의 가시거

리는 20cm 정도인데 모유수유를 

하며 아기와 부드러운 피부 접촉

을 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보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것은 중

요하다. 모유 수유를 하며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부모가 잘 반응해

주고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스

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면 아기의 

뇌는 자극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

냅스를 연결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게 되어 새로운 정보

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기본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모

유수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며 익혀야 

할 기술이다. 저희기관(FBM: 가정

을 세우는 사람들)에서 진행하는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 80-90%의 

엄마들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8면으로 계속>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복수당하는 부모들

 가정사역 칼럼

3)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길이가 

75Km, 동서의 폭이 약 55Km인 비

교적 크지 않은 지역이며 사마리

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는 지

질학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자연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지형적 차

이는 분명한데 사마리아 산지는 

유다 산지와는 달리 산 높이들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형의 형태상 

변화도 심하다. 사마리아 산지는 

강우량이 유다 산지보다 많고 풍

화작용도 심한 곳이어서 깊은 계

곡들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계곡들이 대체적으로 서쪽, 북

쪽, 남쪽으로 연결된 형태이며 사

마리아 산지의 중심부로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사마리아 산지

는 폐쇄적인 유다 산지보다 외세

의 정치, 문화, 종교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으로 형

성된 산지의 분수령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눈다. 서쪽은 샤

론 평야와의 사이에 중간적인 없

이 완만한 경사로 해안지방에 연

결돼 바다 쪽으로 형성된 서편 경

사지에는 포도와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며 계곡지역에서는 곡물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편은 경사

가 급한 지역으로서 산세가 험하

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서쪽

보다는 강우량도 적어서 농사는 

불가능하고 단지 목축을 위한 초

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마리아 산지의 동편지역은 요

단계곡과 인접해 있어 절벽형에 가

까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급경사는 요단 계곡과 연결돼 있

는 여러 계곡들이 남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이 계곡 중 가장 큰 

계곡은 디르사에서 시작돼 요단강

으로 연결되는 와디 파라이다.

이 와디 파라는 전략적으로 중

요한 곳으로 특히 하스모니안 왕

가는 이 지역에 알렉산드리온이라

는 요새를 건설했다. 이 요새는 아

후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

아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달을 알

리는 봉화대로 사용됐다.

사마리아 산지의 서편의 완만한 

경사지에도 큰 계곡들이 있다. 남

쪽으로는 벧엘 산지와 만나는 경

사지, 서쪽으로는 샤론 평야와 만

나는 경사지, 북쪽으로는 하롯 계

곡과 만나는 길보아산 지역으로 

길보아산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

다. 북쪽의 거대한 평원형 계곡인 

도단 계곡은 지각운동에 의해 형

성된 계곡이며 도단은 지역이 넓

고 비옥한 토양의 평원이기 때문

에 농업이 발달했고 계곡으로 도

로가 형성돼 있다.

중앙부분에는 북쪽의 에발산

(940m)과 남쪽의 그리심산(881m) 

사이에 세겜 계곡이 위치하고 있

다. 소고에서 시작된 세겜 계곡은 

산지의 중앙부를 거쳐 디르사에

서 시작되는 파라계곡과 연결돼 

있다.

세겜 계곡은 파라계곡과 더불어 

사마리아 산지에서 가장 낮은 지

역이다. 이 계곡은 사마리아 산지

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

며 동시에 산지의 중앙부를 진입

하는 교통로가 되기도 한다.

남쪽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양쪽

으로 급경사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

어 더욱 깊어진 레보나 계곡이 있

다. 이곳은 실로의 남쪽에 위치한 

계곡으로서 실로와 연관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삿21:19). 

이 사마리아 산지와 계곡은 비

옥한 테라로사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중요한 경제생활의 

기반이 농사이며, 밀, 올리브, 포도

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이 재배되며 

양과 염소도 방목했다.

 
(1)므낫세(Manasseh 세겜북

쪽-이스르엘)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분배받았

다. 사마리아 남부지역보다는 비

옥하지 않지만 동서남북으로의 통

행에 편리한 길들이 있어 도시가 

발달되었다. 주요 도시는 도단(창

37:17), 사마리아(왕상16:24), 세

겜(수라성), 다르사(왕상15:21) 등

이 있고, 샤론-사마리아-세겜-디

르사-와디 파라–아담-얍복강으

로 이어진다. 

주요 산으로는 에발산(저주를 

뜻함, +940m), 그리심산(축복을 

뜻함, +881m)이다. 요단강을 건

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

을 하던 여호수아는 세겜의 그리

심산(수8:33-35)과 에발산에서 

12지파를 모아 놓고 축복과 저주

를 선포하며 언약을 갱신해 하나

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

수8:30-35). 

 
(2)에브라임(Ephraim, 세겜-

벧엘)

사마리아 남부지역이고 에브라

임이 분배받았다. 북부보다 높은 

지대로서 산악고원을 이루었는데, 

바알, 하솔은 가장 높은 곳으로 광

대한 초목지대가 형성돼 많은 인구

가 밀집돼 있다. 세겜(창12:6)-실

로(수18:1)-벧엘(창28:10-32)-

예루살렘으로 족장의 도로이다.

 

4) 베냐민 평지

(22x43.5 km 벧엘-예루살렘-

아얄론/여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

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바로 베

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 유다지

파의 북쪽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

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여리고를 

지나 트랜스 요르단을 넘어가는 

최남단의 통행로와 서쪽으로 평지

(세펠라)를 지나 해변 길에 이르는 

산지 중앙에 있다. 남북 능선로인 

족장의 도로 산지 동쪽 끝을 지나

고, 게셀-여리고는 동서 도로다.

특징으로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지대이며, 가나안 점령의 첫 

도시들이 여기에 있다(여리고, 아

이, 기브온, 기브아).

 

5) 유다 

(1)유다산지  

사마리아 산지 아래에는 유다 산

지가 있다.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

방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지형

상 중부에 있는 유다 산지와 그 동

쪽에 있었던 유다 광야로 나뉘어

졌다. 유다 산지는 지대가 매우 높

아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연

강수량 500-700), 겨울에는 한 두 

차례 눈이 내리기도 했다. 므낫세

와 에브라임 산지에는 일반적으로 

감람나무를 재배했지만 유다 산지

는 포도농사로 유명했다.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메고 왔던 큰 포

도송이는 이곳에 있던 헤브론 근

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것이

었다(민13:21-24).

(2)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예수께서 40일 동

안 금식하신 곳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동편에서 남쪽에 있는 베냐

민 유다 산지의 동편에 있는 광야

였다. 유다 광야의 북쪽경계는 여

리고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아골 골짜기였으며,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이었다. 이곳은 남북으

로 96km, 동서로는 16km 되는 광

야 지역이었다.

유대산지 정상으로부터 동쪽지

대를 유대광야라 부르는데 엔게디

와 조금 작은 몇 개의 요새지 및 

거주지를 제외하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유대 산지의 가

장 높은 곳에 내리는 강우량은 연

중 700mm정도로 많은 양에 속하

지만 정상 바로 동쪽으로는 강우

량이 점차 감소해 예루살렘 동쪽 

10Km 지점에서는 300mm까지 

낮아지며, 염해(사해) 근처에서는 

50-100mm까지 줄어든다. 

유대 산지의 남쪽으로 여러 지역

들은 마을 이름을 따라 드고아, 십, 

마온 광야 등으로 불렸으며, 광야

에 가까운 서부 유대 산지는 깊은 

계곡들과 비밀 동굴들이 많아 피

신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헤

브론은 가장 높은 유대 산지의 중

앙에 있다. 

또한 유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가 마름으로 모래뿐이

지만 비가 온 후에는 푸른 초장으

로 변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꽃들

도 핀다. 이곳은 계단식 농업이 발

달했고 주요 작물로는 올리브와 

포도, 밀, 뽕나무 등이다(사5:1-7, 

요15장).
<다음호에 계속>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5)

베냐민 평지



성품칼럼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갈 큰 힘‘정직’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얼마 전 부모성품훈계학교를 진행하다가 수강생들에게 “만약 내 

아이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들은 골똘히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겠다.” “재미있게 놀

고 있으니 놀이가 끝난 다음 잘 이야기하겠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안되는 거란다”라고 말하

겠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심 놀랐습니다. 실용주의와 편

리주의가 자녀양육의 현장에도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구나 싶

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윤리풍조가 자녀양육현장에도 깊

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 눈앞에서 만난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

었지요.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시(남과탄(南瓜歎))에 나오

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성균관 유생이었던 다산은 장마로 인해 오랫동안 집을 비

우게 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집에 도착해보니, 어린 여종이 부인에

게 회초리를 맞고 있었습니다. 단호한 부인의 모습에 다산은 영문

을 몰라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심해지

자, 어린 여종이 안주인과 젖먹이 아기를 먹이려고 이웃집 호박을 

몰래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주인마님에게 충성하려고 호박

을 훔쳐 죽을 끓여드렸지만 오히려 여종을 엄하게 꾸짖으며 종아리

를 쳤습니다.

회초리를 들어 옳은 일을 가르친 다산 부인의 도덕성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줍니다. 분별력(Conscience)이란 어렸

을 때부터 양심에 기초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

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의 덕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보지 않아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직의 성품을 가르쳐야 하지요.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

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아

닌 것은 “아니요(no)” 맞는 것은 “네, 맞아요(yes!)” 라고 말하는 것

이 바로 정직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자신

감 있게 행동하는 리더가 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월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1616)는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일상

생활에서 보여지는 정직의 단편들을 통해 자녀는 옳고 그름을 배우

고,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정직

이 혼란해지는 시대에 ‘미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직이라

고 크게 말해주는 부모가 됩시다. 부모의 모델링을 통하여 정직을 귀

한 가치로 여기는 좋은 성품의 자녀가 양육됩니다.

<7면에서 계속>

또한 스킨십은 아이의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촉매제 역

할을 하는데 엄마가 규칙적으로 쓰

다듬고 부드럽게 만져주면 몸무게가 

다른 아기들보다 75%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

의 30%를 검어 쥐고 세계적인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인의 지능

지수는 평균 106으로 나라별로 보면 

세계 최고이고 이스라엘은 평균 94

로서 세계 45위이다. 앤드류 셔터는 

‘유대인의 두뇌와 노동 능력의 탁월

함은 유전자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가 좋게 태어

났다기보다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워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대인

들은 임신과 태교를 회당에서 랍비들

을 통해 교육받는다. 실은 임산부의 

남편보다 랍비들이 더 지대한 관심

을 기울인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임

신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예비부모는 보건소의 면밀

한 지시에 따라 반복하여 태교, 출산, 

수유 등의 교육을 받으며 안정된 애

착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제 

한국교회나 사회에서도 갓 결혼한 커

플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

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밝고 건강한 어린 꿈나무들을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맨토

커플이나 연륜이 있으신 사역자들이

나 권사님들을 훈련하여 신혼부부가

정과 연결한다든지, 독서모임을 통한 

지원체계 등을 갖춰서 정규적으로 태

교, 임신 출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에 

있는 신혼부부들 특히 가족이나 부모

들과 떨어져 있는 유학생 부부, 새내

기 부부들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나이든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

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딛2:4).

   

사람과 동물들과의 큰 차이점들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

은 말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과 가

장 닮은 침팬지조차도 추상적이거

나 상징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없

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현

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민

족이나 집단도 원시적인 언어를 사

용하고 있거나 발달 중에 있는 언어

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한

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

게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

으며 또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

게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1. 언제부터 언어가 있었을까?

언어가 5만-7만년 전 아프리카

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최근 한 

연구보고서가 유명한 학술지 사이

언스(Science 15 April 2011: Vol. 

332 no. 6027 pp. 346-349)에 게재

되었다. 이 연구를 근거로 월스트리

트저널은 “모든 언어의 어머니(The 

Mother of All Languages)”란 눈길

을 끄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의 진화인류학

자 앳킨슨(Atkinson) 박사가 504 

개의 언어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인

데,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수의 방

언과 음운(phonemes)이 발견되는

데 반해 아프리카에서 멀어질수록 

적은 수의 음운이 발견되기 때문에 

언어가 시작된 곳이 아프리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 대한 반박기사

가 얼마 후에 같은 과학지 Science

에 실렸다(Science 10 February 

2012: Vol. 335 no. 6069 p. 657). 

뮌헨의 루트비히-막시밀리안 대학

(Ludwig-Maximilians-Univer-

sität)의 언어학자인 시소우 박사는 

앳킨슨의 방법을 음운이 아니라 ‘종

속절의 구조’와 같은 측면에 적용했

다면 그 결과는 언어의 기원이 남서

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부 아프리

카, 또는 코카서스(Caucasus), 또는 

완전히 다른 어떤 곳에서 시작되었

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지받지 못할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언어의 관계

성을 10,000년 이상은 추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는 현대 

인류가 10-20만년 전에 아프리카

에서 시작되었다는 다른 과학자의 

논문을 인용하며 앳킨슨의 연구가 

신빙성이 있음을 지지하였다. 유전

학적인 보고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정보가 

가장 다양하고 아프리카에서 멀수

록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런 근거로 어떤 유전학자들은 인류

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한다. 생물학

을 공부했던 앳킨슨은 언어연구에 

유전학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20만년의 연대

나 유전정보의 다양성은 미토콘드

리아의 돌연변이 속도에 좌우되는

데 최근 돌연변이의 속도가 예상했

던 것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

이 발견되어 인류의 역사가 불과 

6000년으로 계산되었다(Science 2 

January 1998: Vol. 279 no. 5347 

pp. 28-29).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

들을 내놓지만, 사람들이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는 성경을 배제하는 학자들이 가지

고 있는 지식과 연구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2. 어떻게 언어가 시작되었을

까?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언어학자

들도 어쩔 수 없이 창조론자가 되

거나 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진화론적인 설명을 

해야 현재의 언어학 학계

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들은 진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되는 동물들을 바라

볼 수밖에 없다. 침팬지

의 목의 기관이 사람과 

같아지면 침팬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기도 했다. 신호언어

를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인

간이 진화하는 과정초기에는 원시

적인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의사소

통을 하다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상 자

세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목

의 구조뿐 아니라 두뇌의 기능이 필

수적임을 과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문법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 컴퓨

터(두뇌)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난다 해도, 아

무리 강력한 소원을 가져도, 이 컴

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만들

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

직 하루도 되지 않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

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

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

라”(창2:23)고 시를 읊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말을 하도록 창조

된 것이다. 이 기록은 단 한 번도 말

을 만들어보지 못한 인류가 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하다. 

인류는 말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정한 ‘새

로운’ 단어 한 개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새로운 단어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이미 있던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언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창조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3. 바벨탑 사건-언어, 나라와 민

족, 인종의 기원, 그리고 빙하시대

의 원인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반역사건

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새로운 말들을 

디자인하여 각 가족들(after their 

families)에게 주셨다(창10-11장). 

그러나 그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전

혀 새로운 언어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요소들을 뒤섞

어 서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

어가 되게 하셨다. 주어와 동사 그

리고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뿐 아

니라 단어의 음소들까지도 뒤섞어

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은 거의 반대로 되어있

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서 

음소들이 뒤바뀌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된다(예, 도로–Road; 히

브리어로는–데륵). 인류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언어는 약 6900가지인

데 언어학자들은 90개의 어족으로

까지만 묶을 수 있을 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동일한 유전자

를 가진 한 인류가 4200여년 전 바

벨탑 사건을 통해 혼잡하게 된 말을 

갖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

하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4. 언어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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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창조 때부터 인간만 가능. 단어 하나도 만들 수 없어 
현재 6900사용언어 90어족으로 묶어...바벨탑 사건과 일치 

 가정사역 칼럼



국제신학교(ITS 총장 멜룩스 박

사) 한국어학부는 한국실천신학대

학원 종교사회학 교수인 정재영 박

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한국교

회 현 상황 진단 및 방향모색’이라

는 주제로 4일 오후1시부터 6시까

지 특별강좌를 열었다.

정재영 박사는 “한국교회의 영향

력이 약해진 것 중 하나는 교인들이 

교회 안과 세상에서 삶의 차이가 많

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

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자기역할만 제대로 수행해도 대단

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교

회 밖에서도 거룩한 제사장 같은 역

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박사는 “교회는 마치 정

당의 전당대회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의

된 것들은 바로 실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교

회역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

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심어

주고 그것이 세상 밖에서 실천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

오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며 이 현상이 차지

하는 비율이 아주 낮을지라도 주목

해서 보아야할 부분이라 말했다. 그

는 “가나안성도들을 인터뷰해본 결

과 대부분이 매우 지적이고 부지런

히 독서하고 고민이 많은 이들이었

다. 현재교회의 상태에 대한 실망이 

대부분이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 기성교회들이 부응해주지 못

하는 면이 있을것 이다. 그러나 그

들의 존재는 현재 교회현실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자 바로미터일 수 있

다”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교회에서 섬기고 돕

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은 좋으

나 섬기고 돕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섬기는 대상을 하

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단지 도움

을 주고 섬겨줘야 하는 대상으로 삼

아서이다. 많은 부분 섬김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장으로 이끌

어내는데 실패하게 된다”며 “교회 

공동체는 주종관계가 아닌 함께 섬

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다. 많은 신자들이 갖는 오류는 영

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다. 이 우월감을 내려놓고 서로간

의 눈높이를 맞춘다면 교회는 지금

보다 더 교회다워질 것”이라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글 로 벌 다 민 족 국 제 선 교 본 부

(GIM, 대표: 정윤명 목사)가 주최

한 제 6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

도 컨퍼런스가  지난 27일 오후 6시 

20여 다민족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석한 가운데 산호세에 위치한 Cen-

tral Christian Church(담임 Roger 

Edrington 목사)에서 열방의 회복

을 소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땅을 치유하소서’(대하7:14)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6회 컨퍼

런스는 Kevin McCauley 목사의 사

회로 대회장 정윤명 목사의 개회인

사와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

회 담임)의 개회기도 후 새누리침례

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연합성가대

의 메시야 찬양이 있었다. 

이날 미국내 교회, 학교, 사회, 정

부,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 미

국 캠퍼스 복음화 촉구와 가정과 교

회,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질서를 어

지럽게 하는 미국사회의 회복을 위

한 미국회복선언기도를 로저 그린 

선교사(위클리프 사우스베이지역)

의 기도인도로 합심기도 순서도 가

졌다.

이번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컨퍼

런스에는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

로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이란, 라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

티나 등),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

드와 이스라엘(Messianic) 등 베이 

지역 20개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미

국과 한국 이스라엘, 라티노, 인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국의 당면한 

기도 제목 요청과 회복을 위한 영상

발표가 있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박승진 목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담당)가 북

한 지하 교인과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상황 등을 최근 일본TV방영 내

용을 인용 발표했다. 

특히 산호세온누리교회 어린이들

의 부채춤이 있었으며 루마니아 ,인

도, 아프리카(시에라리온), 라티노, 

미국의 발표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열방의 중보 프리젠테이션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워

십댄스가 있었다.

특히 Almazs Teshome(에티오피

아 복음전도자) 박사의 열방의 회복

이슈발표에서 최근 이란 목사들의 

구속과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전하

면서 이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

음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축복을 찾게 하자고 전했다. 

이어 타이완 중국, 에티오피아, 

일본, 파키스탄국가들의 기도요청

과 영상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후, 

Leon Harper 캠퍼스선교사가 미국 

학생을 포함한 베트남, 러시아, 미얀

마,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보살핌

과 함께 민족교회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20여 다민족 목회자와 중

보기도 대표자 30여명이 강단으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미국과 열방

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합심연합중

보기도를 드린 후 올네이션스연합

찬양단의 ‘나같은 죄인을’ 함께 찬

양하며 내년에는 노스 베이지역의 

Tiburon Baptist(담임 John Shouse 

목사)에서 만날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지

아이엠교회 담임)는 5월 제 6회 이

스트 베이 지역의 Global Multi-

cultural Concert(5월)와 제 9회 글

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9월)에 

여러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결속해 

미국의 재 부흥과 열방의 회복에 동

참할 것을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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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최고의 지혜는 무지의 자각

‘지와 덕이 하나로 뭉쳐질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너 자신

을 알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기원전469-399)

를 소개한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지식은 시각을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인

간의 존엄성은 몰락되어가고 인간 처세술의 진로는 철학의 정도가 

왜곡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질만능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왜

곡시키고 출세욕은 양심도 도덕도 망각하고 그릇된 자기과신에 도

취되어 착각 속에 빠져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무지가 팽배해가

는 세태를 보면서 공수거 인생길, 무상한 여정 속에 초로 같은 생명

들이 어이 그리도 무심하다 할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유복한 가정서 출생한 이후 그의 관하

여 확실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지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인간 최고의 지혜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

루한 옷을 입고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된 자

기 자신의 모습과 인간 정신의 중요함을 가르쳤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

연스럽게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

며, 지혜를 사랑 한다는 것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을 ’철학하는 것‘

이라고 했다.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서 유래한다.

소크라테스의 강론에 따르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나라의 일부 권

력자와 학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

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권유하였으

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독

배를 마셨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사상과 모습은 아리

스토텔레스(348-322), 플라톤(429-347)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변

명’, ‘파이론’, ‘향연’ 등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의 사상은 특히 플

라톤의 관념주의로 피어나게 됨으로서 그 후에 서양철학에 지대

한 영향을 끼쳤다. 

무지의 자각을 호소하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였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알면

서 모르는 체하는 것도 무지요, 지성의 정도는 겸손이고 언행일치

하는 삶임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인동포들도 뜬세상 

부귀영화에 양심 뺏기지 말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지성인이면 지성

인답게 진선미를 추구하며 살다감이 어떠할 지?

성경은 말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1:24).

강 승 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제 6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ITS한국어학부특강 강사 정재영 박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열방회복 기도

‘한국교회 현 상황 진단 및 방향모색’
ITS 한국어학부에서 열린 특별강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30여 목회자와 중보기도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GMAN, 대표 김정한 

선교사)은 세계선교를 효과적으

로 하기위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

하고 지난달 29일 개국감사예배를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

에서 드렸다. 

박재응 목사의 찬양인도와 김정

한 선교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국

감사예배는 김창호 목사 기도, 조효

성 목사 특송, 김민숙 권사 성경봉

독으로 이어졌다. 

김정한 선교사는 “오병이어의 사

건에서 하나님 기사 역사는 한 소

년의 드려짐으로 인해 성경에 기록

되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간접체

험하고 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온전

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였다”라

고 설명하고 “한사람이 자기 생명

을 던져드릴 때 거기서 영원한 생

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선교

의 원리이고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변승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GMAN인터넷 방송은 주7일 동안 

24시간 방송되며 총 다섯 개의 채

널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된다. 한

편 GMAN방송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행정 및 자료정리 자원봉

사자, 그리고 정기후원자를 찾고 있

다.                        <박준호 기자>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의 방송’ 

GMAN 인터넷방송국 개국예배
GMAN 인터넷방송국 개국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탈봇신학교가 주최한 ‘제 3회 커

뮤니티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

런스’가 목회자와 선교사들, 상담분

야에 종사자들 9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18일과 19일 양일간 교내 비

즈니스빌딩에서 진행됐다. 

강사로 선 노만라이트 박사는 노

령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우울

증, 중독, 외도’ 등 폭넓은 주제를 심

도 있게 다뤘다. 노만라이트 박사는 

결혼/가정사역의 개척자로 장애아

들과의 사별, 아내의 투병과 사별 

그리고 72세의 재혼 등 자신의 경

험을 통해 나누며 생동감 있는 메시

지를 전했다. 

또한 UCLA와 탈봇신학교를 졸업

하고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Ph.D

를 취득(신약전공), 탈봇교수로 20

년간 재직하고 있는 벤 신 교수는 ‘

가족에 대한 목회자의 우선순위’란 

주제를 다뤘다. 벤 신 교수는 “가족

의 성경적 우선권은 하나님이 만드

신 최초의 제도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목회자는 

자녀와 시간 보내기 등 가족의 실제

적 우선순위의 실천적 어려움이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방법으

로 △교회 지체 훈련과 위임 △휴

식을 통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가

족 포함)을 제시했다. 

본교 목회상담학교수인 서니송 

박사는 ‘정서장애로 인한 영적 질

병’을 다루고 ‘동반의존’을 강의하

며 “동반의존의 회복은 절제를 통

해 가능하며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절실

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을세우는사람들(대표:금병

달)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해 소개하

며 관련 서적들을 전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 전원에게

는 탈봇신학교에서 발급되는 수료

증이 주어졌다. 주최 측은 내년 1월

에 ‘제 4회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개

최할 예정이며 자료가 필요한 이들

은 (714)287-2458로 연락하면 된

다.               <정리: 이성자 기자>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가족의 중요성 강조

탈봇신학교‘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에서 노만라이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30일 2013년 

첫 월례회를 갖고 신규 임원 및 조

직발표 등 새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장으로 황영진 목

사를 선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전희수 

부회장 사회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성

경봉독 임병남 목사, 말씀 황영진 목

사,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과 20장 35절을 본문으로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예수님께서 명

하신 사명을 갖고 세워진 기관으로, 

기독교의 목적인 영혼구원과 기독

교 정신인 나눔의 삶을 살아야한다”

며, “2013년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되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처

럼 열매가 풍성한 단체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상열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말 회장으로 선

임된 박진하 목사는 새 회원들을 소

개하고 “열심히 하겠다”며 회원들

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신입회원

으로 오태환 목사, 장경혜 목사가 참

석했다.   

새로 발표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진하 목사 △부회장: 전

희수 목사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 

△부서기: 김준남 목사 △회계: 권

캐더린 목사 △부회계: 윤숙현 목사 

△감사: 박성원 목사, 지인식 목사 

△고문: 황동익 목사(전임회장), 황

영진 목사(전임회장)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 △자문위원: 김수태 

목사, 최창섭 목사, 배영란 권사 △

법률자문: 정용일 변호사 △사업국

장: 김영환 목사 △기획국장: 임병

남 목사 △국내선교국장: 이종명 목

사 △해외선교국장: 오태환 목사 △

국제국장: 박마이클 목사 △협력국

장: 장경혜 목사 △홍보국장: 홍명

철 목사 △간사: 이찬양 전도사.

세금공제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

는 동 기구는 2013년에는 후원활동

을 활발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신

입회원 가입 △부서별 활성화 △후

원지역 확대 △지역사회선교 등을 

새 목표로 세웠다.

또 이찬양 간사의 2주간에 걸친 

페루 현지방문, 올 여름 리마 단기선

교, 한국 본부와 체계적인 행정적 지

원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월례모임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KCCD, 회장 임혜빈)는 신규 인터

넷과 컴퓨터 사용자 창출을 위한 무

료컴퓨터 강습 졸업식을 지난달 31

일 오후3시 KCCD사무실에서 갖고 

총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임혜빈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졸업식은 에벌린 메터모로스, 조

안추 강사 소개가 있었다. 이날 임

혜빈 회장은 “통신차단이란 단어가 

있다.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

신만 모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자녀들과

의 의사소통,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다. 주류사회에서 인터넷 컴퓨터 교

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지만 아시

안 커뮤니티엔 이런 것들이 약하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레리 오르테가(커뮤니티유

니온 대표)와 손영숙, 이 문, 김재숙 

등 졸업생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으

며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진

행됐다. 

한편 KCCD는 2013년도 상반기 2

월 3일부터 커뮤니티를 위한 인터

넷과 컴퓨터교실을 시작했다. 컴퓨

터교실에 대한 문의는 (213)985-

150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KCCD컴퓨터수업 15명 졸업

미동부국제기아대책 월례모임, 이사장 황영진 목사

조직발표 . 부서별 활성화 . 후원확대 

투고칼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CCD는 인터넷과 컴퓨터교실 졸업식을 갖고 졸업생과 순서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의 최

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뉴욕복음화

대회 강사가 양병희 목사(서울영안

교회 담임)로 확정됐다. 장소는 퀸

즈칼리지 콜든센터.

회장 김종훈 목사는 지난 5일 뉴

욕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한국방문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번 제34회 할렐루야대

회 강사로 양병희 목사를 초청한 이

유로 “첫째, 양 목사는 영안교회를 

33년전 개척해서 현재까지 건강하

게 한 교회를 섬겨오며 재적인원 2

만5천명에 이르는 교회로 부흥시켰

으며 3천5백여 제직들을 훌륭하게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

로교총연합회 회장, 예장백성 총회

장 등을 연임하면서 연합사업을 성

공적으로 해왔으며 뉴욕지역 집회

를 많이 함으로써 이민목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큰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회 후 있을 목회자세미

나에서는 영안교회 제직훈련 교재

를 사용해 강의함으로 회원목회자

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김 목사는 말했다.

김종훈 목사는 콜든센터에 대해

서도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불신자

들도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라고 소

개하고 “재정적인 면은 교회보다 2

배 정도 더 소요되겠지만 기도하고 

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는 뉴욕

교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불신자 전도기회도 되고 교회도 은

혜받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대회 일정은 7월 12일(금)-14일(

주), 15일(월) 목회자세미나로 결정

됐다.                     <유원정 기자>

east
동부교계 게시판

2013년 2월 9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부설 한국학교가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2월 9일(토) 개학부터 5월 25일까지 대상은 4세에서 12

학년, 대학생(성인반). 교육과정은 유아반(기초한국어/동요/미술), 

유치반(기초학국어/동요/공작), 초급반(단계별한국어/글짓기), 중

급반(단계별한국어/한영번역/글짓기/의성어/의태어), 고급반(고급

한국어/신문반), 기초반(기초한국어), 예능교실(음막/미술/발레/종

이접기/태권도/각종악기) 등이다. 수업료는 70달러(교재비 및 예능

교실은 별도).

▲문의: (718)886-4646 

이영훈 테너의 찬양과 간증집회
테너 이영훈 집사의 ‘2013 새봄을 여는 찬양과 간증 집회’가 2월 

24일(주) 오후 2시30분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8)706-0100

박은경 한국화개인전
박은경 한국화개인전이 14일(목)부터 27일(수)까지 2주 동안 맨

해튼 COOHAUS 갤러리(547 west 27th st #307)에서 열린다. Color 

from Black(먹으로부터의 색)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회 오프닝 리

셉션은 14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문의: (201)390-3669

제7기 “무료성악교실” 개강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 문화학교에서 제7기 “무료 성악

교실”을 개강한다. 2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8시부터 9시30분

까지 4주 과정으로 선착순 10명. 과정은 발성법, 공명법, 호흡법 등 

성악이론과 개인별 레슨. 유명 성악가들의 영상교육도 있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며 찬양대원, 합창단원, 목회자, 찬양사역자와 성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문의: (718)357-3355, (917)593-9346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
뉴욕교협 기자회견, 장소는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제36회 지방회, 부회장 최형락 목사 선임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할렐루야대회 일정을 발표한 교협임원들. 왼쪽부터 장경혜 서기, 이대연 

평신도 부회장, 김종훈 회장, 현영갑 총무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장에 황영송 목사

“사도행전 교회를 본 받으라!”
제24기 목회와 선교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맡은 목회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원내는 설교한 장영춘 목사.

씨존 컴퓨터교실

미주성결교회 제36회 동부지방

회(회장 이정찬 목사)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게회예배는 황

영송 부회장의 인도로 기도 차영윤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권오철 목

사(부서기), 설교 이정찬 목사, 합심

기도, 성찬예식(집례 황하균 목사), 

봉헌기도 박도술 목사, 광고 최형락 

목사(서기), 축도 윤종훈 목사(전총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찬 목사는 “베드로의 고백”(

요21:15-1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

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내용”이

라며 “첫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믿는 자의 정체성

을 나타낸다. 둘째, 주님을 사랑하

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웃사

랑으로 연결돼 영적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 셋째, 깨어짐이 있어 자

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다음과 같

이 새 임원을 선출했다. 

△지방회장 황영송 목사 △부회

장 최형락 목사, 김철연 장로 △서

기 권오철 목사 △부서기 박도술 목

사 △회계 박찬일 장로. 

신임회장 황영송 목사는 “겸손히 

섬기겠다”며, “특히 EM권 육성과 

개척 장려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

감을 전했다.

동부지방회는 뉴욕감찰회에 뉴

욕한빛교회(윤종훈 목사), 롱아일

랜드교회(김석형 목사), 퀸즈교회(

조승수 목사), 뉴욕수정교회(황영

송 목사), 뉴욕벧엘교회(정기섭 목

사), 예수증인교회(김동식 목사), 롱

아일랜드능력교회(김천표 목사), 

뉴욕소망교회(황하균 목사), 아가

페교회(김철수 목사), 롱아일랜드

성령교회(김태근 목사), 주닮는교

회(조인상 목사), 은혜교회(박영표 

목사), 커네티컷믿음교회(이규연 

목사), 새언약교회(권오철 목사) 등 

14개 교회, 보스톤감찰회 보스톤중

앙교회(송평구 목사), 보스톤사랑

의교회(최형락 목사), 보스톤교회(

이정찬 목사), 보스톤소망교회(전

석훈 목사), 보스톤제일교회(장영

규 목사), 보스톤주님의교회(박찬

수 목사), 보스톤한우리교회(임웅

순 목사), 보스톤필그림교회(박도

술 목사) 등 8개 교회로 총 22개 교

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

준 목사)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3일 본 교회에서 열

렸다. 이날 △집사안수 엄갑룡 정민

호 정철호 김영진 △집사취임 조철

현 △권사취임 조영애 강정숙 씨 등

이 임직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영상 목

사, 설교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특송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중창

단, 봉헌기도 허상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행6:1-7)라는 제목의 말씀

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도행전

적 교회는 첫째 말씀충만, 둘째 기

도충만, 셋째 성령충만, 넷째 사랑

충만, 다섯째 감사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고 “새생명교회가 말씀과 기도

에 전념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직식은 임직자들의 서약에 이

어 안수했으며 임직패를 증정했다. 

권면은 문경환 목사(임직자에게) 

이규본 목사(교우에게), 축사는 김

남수 목사(KAPC총회장), 조문선 목

사의 축도 후, 만찬기도 이종원 목

사가 헸다.

이날 교회는 10년 근속한 허윤준 

담임목사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

행 문석진 목사)과 씨존(C-Zone)이 

공동주관한 제24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지난 24일

부터 개강됐다.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8층에 위치한 미주기독교방송국 회

의실에서 열린 강의에서 강사 문석

진 목사(씨존 대표)는 이메일 활용

법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메일 분류

법, 레이블 활용법, 참조와 비참조

(CC/BCC)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석진 목사는 “수강생들이 완전

초보자부터 중급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이어서 강의하기가 쉽

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첫 날의 

수업분위기는 진지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질문이 나오는 등 전체적

인 강의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았다”고 말했다. 

선착순 12명을 넘은 17명이 등록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제24

기 컴퓨터강좌는 3월 14일(목)까지 

계속되며 인터넷 검색, 아래한글로 

기초문서 작성하기, 기초엑셀로 양

식만들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스마트폰 활용법 등의 강좌가 진행

된다.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컴퓨터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

며 등록비는 80달러. 8회 개근자에

게는 전액 환불한다. 등록과 접수

는 전화 (718)463-1700로 문의하

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양병희 목사
(할렐루야대회 강사)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

사)는 ‘성경과 동성애’라는 주제로 

3일 오후2시 본교회 교육관에서 ‘

창조과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 이재만 선

교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

은 게이유전자를 가진 존재라고 이

야기를 하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게이유전자라

는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 또한 자

웅동체 혹은 염색체 상으로 남성염

색체인 XY염색체를 가진 자 중에서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진 자가 있

으며 여성염색체인 XX염색체를 가

진 자 중에서 남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진 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동성애

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동성애자들은 원래

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동성애자역

시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

기에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양성

애자이다. 남자동성애자중 43%가 

500명이상, 28%가 1000명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통계가 있다. 이

는 동성애를 성적타락의 연장선으

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

성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서 동성결혼의 결과중 하나는 성적

질병에 걸리는 자들이 평균치의 22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선교사는 “2012년에 캘리

포니아에 발효된 SB48법에는 동성

애에 대해서 나쁘게 가르칠 수 없게 

돼있다. 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학

교에서 동성애를 올바르게 가르치

는 것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라고 언급하며 “지난 1960년대 미

국에 진화론이 교과서에 삽입이 됐

다. 그때 교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 결

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게 됐

다. 오늘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

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가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

래는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만 선교사는 “오늘날 미

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위기이다. 그

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할지 답

을 원한다. 기회로 삼아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

다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

다. 동성애는 사탄이 조종하는 것”

이라 말한 뒤 “다음세대 희망을 전

수하는 건 이 시대 동성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알콩달콩 사랑 만들기”
‘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새내기 부부들을 위한 클래스를 오픈한다. ‘

커플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화의 기술’, ‘육아를 위한 애착의 기술’ 등

의 내용을 골자로 14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금병달 금

정진 목사부부 외 준비된 멘토들을 중심으로 열린다. 장소는 커넬대학

(3321 W Lincoln Ave, Anaheim)이며 참석하는 커플들을 개별적으로 

돕기 위한 멘토들이 준비됐고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임신, 

태교, 모유수유, 애착의 기술, 커플관계 증진의 기술 등을 다룬다. 참가

비는 30달러이고 저녁식사 및 교재가 제공된다. 

▲문의: (714)287-2458 

‘선교적 교회’ 세미나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

search and Development, 원장 박기호 교수)에서는 22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23일(토) 오후 5시까지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Payton 101

호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ry Church)”라는 주제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온라인(40달러)에서 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50달러)도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www. ewcmrd.org/seminar에

서 볼 수 있다. 

▲문의: (626)808-2829), (626)257-0908) 

부활절 준비 교사 웍샵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주일학교 찬양리더와 부활절

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한 웍샵 중심의 강습회를 26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3시까지 어린이전도협회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회비는 50달

러이며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www.cefkoc.com

▲문의: (213)382-1544

은혜실업인선교회 세금보고 세미나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동양 장로)는 인컴텍스에 관한 세미나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강

의 등 전반적인 세법과 2013년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소

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이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951)533-1197, (213)713-2001

west
서부교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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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라센터 지역의 작은 교회 목

회자 모임이 주최한 세미나가 박성

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부총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바울과 텐트

목회’라는 주제로 4일 오전 10시 라

크라센터 뉴송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성민 교수는 

“라크라센터 지역의 많은 교회가 

목회상황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

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목회

를 찾게 되는데 패러다임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고 “목회자로 부

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 있는 것이

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

신 것이다. 그리고 소명이 있는 자

는 사랑이 있다. 목사로 소명 받은 

자는 그 대상이 성도들이고 목회자

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있다. 또한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돼있다. 만약 

기도가 부족했다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주지역의 교회의 

92%가 목회자 사례를 할 수 없는 

미자립교회이다. 한국은 65%”라고 

밝힌 뒤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에 

전념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

족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목

회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신학

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있다. 그러

나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

은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울은 목회자였으며 전도자였다. 그

리고 바울은 양을 치는 자였다. 바

울은 가마리엘의 문하생이었고 랍

비였다.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

는 자였다. 바울은 100% 풀타임으

로 목회했으며 100%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설명하며 “일을 하는 것

은 복음전도를 위한 필요한 과정”

이라 말했다. 

그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

는 나의 안 좋은 부분과 다른 사람

의 좋은 부분을 비교하게 된다. 그

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열등

감이다. 반면 나의 좋은 부분과 타

인의 안 좋은 부분을 비교하게 되면 

나오는 건 우월감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주의를 요청하며 소명을 잘 감당하

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권했다. 
 <박준호 기자>

은퇴목사, 선교사, 전도사, 무임 

사역자를 위한 미주목자교회 설립

예배가 3일 오후3시 은혜승리교회(

담임 김철수 목사)에서 열렸다. 

은혜승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와 이길소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

된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OC교

협 이사장)의 기도와, 이길소 선교

사의 LAIMA 미션 선교보고, 한국

어 영어 스페니시로 성경봉독이 있

었으며 오위영 목사(LA은혜교회)

가 특송했다. 

이어 박천일 목사(CTS TV목자

교회, 오륜목자교회 담임)가 ‘세월

을 아끼라’(엡5:15-17)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박천일 목사는 “미주

목자교회 설립은 주를 위해 헌신했

던 은퇴목사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

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일

이다.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

는 은퇴가 없다. 제2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최선

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알맞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

님의 선물이기에 아껴야 한다. 인생

의 성공실패는 시간활용에 따라 결

정된다.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된 자

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레제스 목사(IGJC총회장),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장), 변

영익 목사(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

의회 대표의장), 박효우 목사(RCA

한인총회장)이 격려사를 최학량 목

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박기호 

목사(풀러선교신학대학원장), 송

규식 목사(OC교협 부회장), 서영석 

장로(라크라센터 지역의원)가 축사

를 했다. 

이날 예배는 최낙일 목사(예장개

혁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기사랑 요게벳’(대표 이경숙 

사모) 2기 개강이 오는 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8주간동안 진행된다. 

지난해 말 제 1기 수강을 은혜가운

데 마친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아기를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으며 조부모반인 

요게벳반 졸업생들은 자신의 자녀

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

물흘리며 손주 뿐 아니라 가족에 대

한 자신의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했

다. 또한 교사반 수강생들은 “어린

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통감했

다”고 입을 모았다. ‘아기사랑 요게

벳’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탁월한 지

도자 모세를 잘 키운 어머니 요게벳

을 롤 모델로 삼아 자녀를 주신 목

적과 부모와 아이의 의사소통이나 

감정 교통, 그들의 언어 이해 등을 

나눈다. 수강 신청은 무료이며 오렌

지카운티 모닝그레이스교회 교육

관과 다우니 전 주님예비한교회 교

육관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것은 

akisarangio@gmail.com

이나 (714)766-9274로 문의하

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주제‘성경과 동성애’, 강사 이재만 선교사
ANC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세미나 성황

박성민 APU부총장 강사로 ‘바울과 텐트목회’ 주제

은퇴목사, 선교사, 전도사, 무임사역자 위한

라크라센터 지역 목회자 모임 세미나 

미주목자교회 설립예배

아기사랑 요게벳 1기 성료

라크라센터 뉴송교회에서 ‘바울과 텐트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라크라센터 

지역 목회자 모임 세미나에서 박성민 APU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목자교회 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 1기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창조과학세미나에서 이재만 선교사가 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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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개신교 인구는 소폭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독

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는 30일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종교인구 비율은 55.1%로 2004

년(57%)에 비해 1.9% 포인트 감

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는 종

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평

균보다 15% 포인트 가량 낮았다.

개신교 인구는 2004년 21.6%에

서 지난해 22.5%로 0.9%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천주교 인구도 

8.2%에서 10.1%로 증가했다. 반

면 불교 인구는 26.7%에서 22.1%

로 4.6%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종교별 신뢰도는 천주교(26.2%) 

불교(23.5%) 개신교(18.9%)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인 1000명에게 신앙생

활 이유를 묻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38.8%), ‘구원·영생을 위

해’(31.6%), ‘건강·재물·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18.5%) 순으로 

답했다. 2004년 조사와 비교하면 

‘구원·영생’ 항목이 15% 포인트 

하락한 대신 ‘건강·재물’ 항목이 

10% 포인트나 상승해 기복적인 

양상이 커졌다. 이는 구원·영생에 

대한 교리적 설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신교 인구와 교회 출

석률, 헌금 액수는 8년 전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개인의 전도 경험

과 성경묵상·기도 시간이 줄고 기

독교 교리와 사회윤리 문제에 대

한 인식이 약화되는 등 신앙생활

의 내용은 오히려 빈곤해졌다.

교회 출석률은 2004년 88.4%에

서 지난해 89.5%로 1.1% 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헌금 액

수는 8년 전 12만5600원에서 22

만2000원으로 약 1.8배 늘었다. 

반면 개인의 1년간 전도 경험률

은 26.4%에서 25.8%로 1.4% 포

인트 낮아졌다. 주 평균 성경묵

상 시간은 1시간2분에서 48분으

로14분 짧아졌으며, 하루 평균 기

도 시간도 27분에서 24분으로 줄

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답

한 개신교인의 비율도 77.1%에서 

63.2%로 13.9% 포인트나 떨어졌

다.

교리에 대한 인식 측면에선 ‘하

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답한 비

율이 78.4%에서 67.2%로 낮아진 

반면 종교 다원론을 긍정하는 비

율은 25.4%에서 30.2%로 높아졌

다. ‘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인

식은 24.5%에서 20.6%로 낮아졌

지만 궁합과 풍수지리, 윤회설을 

긍정하는 비율은 모두 10% 포인

트 이상씩 커졌다. 타종교·샤머니

즘적 인식이 개신교인들 사이에 

스며든 것이다. 낙태(41.5%), 혼

전 성관계(51.3%), 외도(15.1%), 

뇌물 제공(30.2%), 음주(72.5%), 

흡연(62.3%) 등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

이 8년 전에 비해 5-15% 포인트 

늘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종교적 울타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 종 교 인 들

의 종교별 이미

지 평가에서 개

신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과 ‘시대변화 적

응력’ 측면에서 

천주교와 불교

를 앞섰다. 하지

만 ‘교세 확장 몰두’와 ‘지나친 헌

금 강요’ 등 부정적인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4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의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의 개별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은 한국교

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앙의 

실천 부족(31.0%), 지나친 양적 성

장 추구(27.6%), 목회자의 자질 부

족(14.8%) 등을 꼽았다. 48.6%의 

목회자가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불일치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안 중 교회 세습에 대해

서는 71.0%가 반대했으며, 정치

성향의 설교에 대해서는 78.4%가 

어떤 형태로도 안 된다고 답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49.0%가 

찬성했다. 목회자들의 이념 성향

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55.8%로 

가장 많았고, 중도(30.8%)와 진보

적(13.4%) 성향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 가운데 90.2%는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참여도는 56.4%

에 불과해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목회자들이 꼽은 대표

적 연합 기구는 한국기독교총연

합회(55%),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32.4%), 한국교회연합(1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들은 조용기 한

경직 장경동 하용조 곽선희 옥한

흠 목사 순으로 답했고, 목회자들

은 옥한흠 한경직 조용기 김삼환 

목사 순으로 꼽았다. 목회자들은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묻는 질문

에 조용기 한경직 옥한흠 김삼환 

목사 순으로 답했다. 

목회자들 가운데 모태신앙의 비

율은 51.2%였으며 1주일 평균 성

경 열독시간은 8시간51분, 하루 

평균 개인 기도시간은 2시간41

분이었다. 목회자들은 1주일에 평

균 7.5회 설교를 했으며, 주일 낮 

설교 준비에 4시간41분을 사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일 낮 설

교를 위해 평균 3.1권의 책을 읽

고 설교 당 2.1편의 예화를 사용했

다. 주일 낮 설교 내용은 신앙성숙

(46.4%), 위로·축복(22%), 결단·

사명·소명(19%), 죄·회개(12.6%) 

등이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인 수(교회규모)는 평

균 450명(개신교인의 응답은 627

명)이었다. 목회자들은 가장 큰 고

민으로 46%가 교회 성장의 어려

움, 15.6%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

로했다. 현재 심한 스트레스 상황

에 놓여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전체의 54.8%에 달해 목회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를 들

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한 성도가 헌

금과 신앙노트, 나무십자가를 보내

온 것이 공개됐다.

제주극동방송은 2011년 11월 29

일 새벽, 23년 된 낡은 송신기 교체

를 위해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다. 

새벽에 모금방송을 한 이유는 주로 

그 시간대에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지의 성도들이 라디오를 청취하기 

때문이었다. 직접 참여는 못해도 방

송을 들으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

고 실제로 30여분 뒤 중국과 일본 

등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전화가 걸

려왔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북한의 한 

성도는 이를 마음속에 담았다 중국 

돈 500위안(약 10만원, 1구좌)을 조

선족 선교사를 통해 최근 전해왔다. 

중국 돈 500위안은 북한에서 6개월

을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 돈

이다. 

북한 성도는 “저도 이 기업(모금

운동)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 저를 버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

다. 이런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드

립니다. 중국 돈 500위안을 보내니 

송신기 교체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전했다. 함경도에 살고 있다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치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

다”는 등 평소 라디오를 들으며 은

혜 받은 것을 빽빽이 기록한 신앙

노트 3권과 나무십자가 2개도 함께 

보냈다.

제주극동방송 양육전도부 김정호 

과장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십시

일반으로 낡은 송신기 교체를 위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며 “

특히 이번에 북한 성도가 보내온 헌

금은 의미가 남다르며 북방선교의 

초석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NCCK 김영주 총무 파기 선언

“보수-진보, 합의 문구 정략적 이용”

“한국교회 위기 최대 원인은 신앙실천 부족”

종교인구 감소에도 개신교 증가…‘사회 영향력’1위

제주극동방송, 낡은 송신기교체 성금모금 생방송

“WCC 공동선언문 없던 일로” 

‘공동선언문 파기’ 원인과 진단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가 지난달 13일 서명

하고 발표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

동선언문’을 파기했다. 공동선언문

에 함께 서명했던 한국기독교총연

합회(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이 이

를 강력 비난하고 나서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총무는 4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공동선언문 파기와 WCC총회 한

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김 총무는 “WCC 10차 총

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분

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이 앞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

어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문서 서명을 취소하며 공동선

언문이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

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WCC

와 WCC 10차 총회를 준비하고 있

는 모든 에큐메니컬 가족들에게 깊

은 실망감을 드리게 된 것에 진심으

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

한 책임을 통감하고 WCC 총회 한국

준비위 집행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대신 NCCK 총무로서 

WCC총회 준비가 잘 되도록 협력하

는 한편 보수 교계와 교류를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의 보

수 진영에 건강한 분들이 상당히 많

다”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과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갖

고 “이제 WCC의 정체를 1200만 성

도가 알게 됐다”며 “보수 단체들과 

함께 WCC총회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CCK가 WCC 공동선언문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

써 결국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를 주장하고 있음

이 드러났다”면서 “한기총은 NCCK

를 적그리스도요 이단 단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회장은 “NCCK는 천신만

고 끝에 만들어낸, 우리 기독교의 소

중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될 뻔했

던 선언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

았다”며 “예장 합동과 고신, 기성, 예

성, 기하성, 기침 등 각 교단 WCC 

대책위원회 지도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국 보수 교계와 에큐메니컬 진

영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공동선언

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세계교회협

의회 제네바본부 관계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관련된 진부한 신학논쟁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

회,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준비

위원회 대표들이 작성했던 공동선

언문과 관련된 신학적 충돌 때문이

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뿌리 깊

은 보수·진보 간 갈등과 대립이 다

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언문 발표 후 에큐메니컬 진영

에선 “내용과 절차가 연합정신에 위

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NCCK 총무가 나서 합의문 파기 선

언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 교계

는 기다렸다는 듯이 “WCC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번 파행의 핵심은 ‘개종전도 금

지 반대’ 문구다. 에큐메니컬 진영이 

이해하는 개종전도 금지는 폭력적

이거나 강제적인 개종을 금지하는 

것이지 복음전도에 반대하는 의미

가 아니다. 

한기총은 그러나 ‘WCC가 종교다

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 ‘개

종전도금지 반대’라는 문구를 넣었

다. 이밖에 인본주의 용공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들도 매우 거칠게 표현

돼 오해의 소지를 키웠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대응방식도 문

제다. 늘 주창해 오던 ‘대화’와 ‘상호

이해’는 사라졌다. 신학과 전통, 자

존심을 지키기 위해 성명서 발표와 

항의 방문, 심포지엄 개최 등의 집단

행동을 통해 힘으로 압박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포용하

려는 자세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

에큐메니컬 진영은 보수 교계를 향

해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고 손가락

질했지만 현재의 논란을 보면 스스

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

했다.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은 “한국교

회는 WCC 총회라는 세계적 대회를 

앞두고 인류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

하고 시대적 사명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면서 “‘결의는 교회를 분열시

키고 봉사는 교회를 연합시킨다’는 

말처럼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

영의 적극 동참이라는 WCC 총회 유

치 정신에 따라 과거에 얽매인 소모

적 논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목협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북한성도, 중국돈 ‘500위안’ 헌금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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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사태 이후 이슬람 테러 현황

2013년 1월 25일자 WND는 “‘자칭 평화

로운 종교’가 자행한 놀라운 학살”이라는 부

제로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이슬람 테

러 현황에 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Guess 

how many Islamic terror attacks since 

9/11”, Bob Unruh/WND 평론가).

“평화의 종교(The Religion of Peace)”라

는 웹사이트에서는 2001년의 9.11사태 이

후 발생한 2만 여건

의 테러사건을 열거

하고 있다. 2001년

부터 지금까지 이슬

람교의 지하드를 위

한 테러로 생명을 잃

은 사람은 모두 2만

22명이다. 2만번째 

희생자는 불과 며칠 

전 이란에서 토막살

인 당한 유대인 여성

으로서, 그 범인은 “

모스크를 더욱 크게 확장하려는” 급진파 이

슬람교도였다. 

이슬람교도들은 매년 평균 약 1,800여 건

의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매달 150건, 매일 약 5건의 테러사건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The Religion of 

Peace” 웹사이트는 이슬람교도들의 테러 현

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열거하고 있으며 그 

개설자는 글렌 로버츠(Glen Roberts)라고 

되어있지만, 개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이 역

시 가명이다.

그는 믿을만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의 폭력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그는 

WND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Re-

ligion of Peace.com(이하 TROP)이 제공하

는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적 목

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살해한 경우가 거

의 없는데 반해, 이슬람교의 경우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매년 1500 명씩 살해하

고 있다는 현실은 이슬람교만의 독특한 문

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굳이 숨

길 필요는 없다.”

TROP에 따르면 코란에 최소한 109절이 “

이슬람교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이슬람교도

들은 비이슬람교도들과 전쟁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는 코란의 가변적인 부분이 아니라 

알라의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이슬람교의 핵심원칙에 해당하는데, 코란의 

다른 주요구절들

만큼이나 중요하

면서도 본질적

인 요소이다.” 가

령 코란에는 “믿

는 자들은 반드

시 알라의 목적

을 위하여 싸워

야 한다”고 적혀

있다.

TROP에 의하

면 “마호메트는 

그 추종자들에게 아주 사소한 목적을 위해

서라도 전쟁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 대가로 

그는 전리품, 성적 쾌락, 그리고 탐욕을 만족

시켜주는 천국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슬람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져나

간다. 병든 이슬람국가의 세균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

에 세균을 번식시킨다. 그리고 이슬람과 무

관하게 풍요로웠던 나라들로 퍼져나가 그 

국가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슬람은 일단 그 숙주에 자리 잡으면 세

균과 같이 그 숙주의 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복사체를 남긴다. 숙주는 시간이 흐르면 이

슬람이라는 종교가 언젠가는 길이 들 것이

라는 헛된 기대를 품은 채 그 세균을 먹여 살

리고 배양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기관이 세균에 감염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그 국가는 본래 이슬

람교도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 본래 이슬람 

국가와 같이 병든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세계 종교문화 뉴스

플러싱 거리 모퉁이 무궁화나무에 

덥고 긴 여름이 다 가도록 예쁜 무궁

화 꽃이 피고지고 또 지는 동안에도 

내 아이는 집에 오질 못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바로 네 나라 

한국의 꽃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

는데, 이미 내 아이는 집에 없다.

긴 여름동안 아직 다 자라지도 못

한 가느다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풀었다 하기를 반복하며, 학

교에 있어야 할 내 아이는 그렇게 코

트(court)와 소년센터(juvenile cen-

ter)를 오갔다.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

레스를 받았는지 옆머리에 두 개, 뒷

머리에 서너 개 정도의 원형탈모증으

로 머리가 빠졌다.

이것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말에 친

구 따라 하다가 중독이 되어 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마약을 파는 일

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

를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다만 얼마

라도 돈을 세이브(save)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마전 지하방을 얻어 이사

했다. 아들이 없이 부부만 쓸쓸히 이

사하고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엉

엉 울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울고 말

씀 보며 울었다.

새로 이사한 집 앞에 있는 시멘트 

주차장 틈새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예

뻤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나가보

니 밤새 불어 닥친 비바람에 가느다

란 허리가 뚝 꺾여서 땅에 힘없이 꼬

꾸라져 있다. 꼭 내 아들의 모습을 보

는 것 같아 또 눈물을 꾹꾹 삼켰다.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지칠 대로 지

친 내 영혼과 육신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넘어지되 아

주 엎드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

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길

을 찾아 헤멨다. 그러다 만난 분이 이

수일 박사님이시고 부모교실이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포기하기 잘하

는 내게 이수일 박사님과 청소년센

터 부모교실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

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

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셨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

님께 순종하듯 박사님께 순종하며 참

석하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

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 웃음을 잃고 가슴속에 저만의 

큰 성을 쌓고 좀처럼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고 그 속에서 나오지도 않으

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려는 우

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들의 엄마, 청

소년시절부터 시작되었을 마약중독

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른이 가깝도

록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아

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몰라

서 뒤늦게 찾아온 엄마. 우리는 그렇

게 모여서 가슴속 깊이 꽁꽁 묻어두

었던 얘기를 꺼내 놓았다. 해답도 없

고 해결책도 없다.

서로의 얘기를 함께 아파하며 들어

주는 동안 그렇게도 무거웠던 나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

는 동안 우리들의 아이들도 조금씩 달

라지기 시작했다. 어디다 쉽게 털어놓

을 수 없는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부

모교실에서 함께 했던 엄마들의 격려

와 기도가 없었다면 나 혼자 어떻게 

감당했을까 새삼 고맙고 또 감사하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

만 우리는 서로 안아줄 수 있다.

내 아이가 처음 방황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도움

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사 회

의 때 내 아이 문제를 내어놓으며 요

주의 인물이니 잘 살펴야 할 것이라

는 당부를 했단다. 그 소리를 전해들

은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찾아가 도움

을 부탁한 내가 바보였구나 라는 생

각에 오랫동안 수치심으로 괴로워했

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비뚤어

진 아이들도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그 교사들은 몰랐던 것 같다.

지금도 나는 마약중독으로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내 아이 같

은 청소년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

이 아프고 또 눈물이 넘친다. 도와줘

야 한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우리 품

에 품어줘야 한다.

죄없는 죄인이 되어 누가 알까 부

끄러워 가슴을 꽁꽁 여미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서로 모여서 함께 울고 함

께 나누며 위로받고 기도해주며 정보

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고 내 아이도 살릴 수 있다.

나는 부모교실에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

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보이

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심령과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

혜와 평안이 부모교실의 모임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부모교실에 나온 엄마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책망하거나 나

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

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며 눈물을 흘

릴 뿐이었다. 흐르는 눈물 속에 부모

가 치유 받고, 자녀를 치유할 힘을 얻

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한 우리 엄마 아빠들, 이수일 박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최예림(가명) 전도사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간증 . 이수일 박사가 보내온 편지



2013년 2월 9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선   교

그때가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때였는데 나의 항의 때문에 천국

에 보내는 것이 미뤄졌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편

을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하

나님이 잠시 보류하신 것으로 언

제까지 보류하시는 건가? “그냥 

두어도 곧 떠날 사람인데 왜 하

필 지금이냐?”는 나의 항의가 언

제까지 유효할 것인지도 궁금했

습니다. 

이 문제로 나는 거의 2년 동안 

극심한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

다. 나날이 쇠약해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천국에 간 두 형제

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꾸었던 그 생생한 꿈

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아직 떠

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죽어라 붙

들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비

로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발

병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

직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

다. “하나님, 남편 데려가시면 절

대로 안돼요. 그를 데려가시면 하

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치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

람으로 쓰시는 편이 훨씬 더 나아

요. 하나님, 그 삶은 솔직히 괜찮

아요!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뜻

도 펼쳐 볼 새 없이 그냥 데려가

시면 안 되지요. 남편을 데려가려

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없었던 일

로 해주세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어쩐지 기

분이 미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뜻

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방식의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소원을 위해 간

구한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최상임

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남편에 대한 기도만은 예외였

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당장 남편을 

데려가실까 봐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했

습니다. 나 자신 막무가내로 버틸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전도

사입니다. 성도들에게 평소 입버

릇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

에 무엇이 최상인지를 잘 알고 계

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율배반

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니! “내 삶

의 모든 것, 다 하나님 뜻대로 하

셔도 되지만 남편만은 안 돼요”라

고 고집을 부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

니다. 하나님께 100퍼센트의 신

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믿음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불신

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

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

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최상의 선을 이루신다.” 나는 주

문처럼 이렇게 읊조리며 어려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였습니

다. 항복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

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든 살려주

시든 주님 좋을 대로 하셔요. 주

님 뜻대로 하셔요. 먼저는 주님께 

제일 좋은 것, 두 번째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삶이 좋은 

것이라면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으

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고 그를 위해 더 좋은 것이라면 

주님나라로 데려가주세요. 이제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그를 살려달

라는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남

편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님 뜻 이루시고 주님 영광만 받아

주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

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죽음준비-죽음이 선물임을 받

아들이기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

학자이자 죽음 연구가인 엘리자

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2004

년 8월 78세의 나이로 타계했습

니다. 그녀는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 1968년에 발표한 “죽음의 순

간”(On Death And Dying)에서

는 죽음을 5단계 이론으로 정리

했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이나 시

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

치게 되는 정신적 감정적 증상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죽

음의 5단계 중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과 분

노의 단계이며 세 번째는 절대자

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단계입

니다. 네 번째는 영적 침체의 단

계이며 나머지는 수용의 단계입

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부인하

고 보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을 선고 받은 환자나 그의 가족

은 예외 없이 이 단계로부터 시

작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나에게 이

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망하고 분

노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속의 욥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이

유를 모르고 당하는 크나큰 고통

에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

나 그의 절망과 분노가 불신앙에

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

한흠 목사님은 욥의 절망을 “믿음

의 밧줄에 매달려 하는 절망”이라

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

지만 나는 욥이 고통 가운데서 절

망과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내

는 것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

다. 대리만족인지도 모릅니다. 우

리도 사실 욥처럼 절망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을 비

롯한 성경 속 인물들이 극심한 고

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서서 감

사의 찬송만 불렀다면 그들과 비

교되는 나의 약한 믿음에 실망하

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신을 정죄했을 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자

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우리는 

자유롭게 절망과 분노를 표현했

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단

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다음 단계

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표현도 분노의 표현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

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이 어디이며 내가 누군지 알고 있

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의 과정을 무사하게 통과하고 있

는 것이니까요.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아빠의 선물 (2)

죽음, 선물입니다!

상파울루 베데스다교회 단기선교팀의 브라질동

북부 선교사역

저희 부부는 우리 베데스다교회의 선교팀 17명

과 함께 31일 밤 11시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13년 1월 1일 밤 11시 비행기로 Guarulhos(과률

료스) 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2시30분에 브

라질 동북부 Pernambuco주 Recife공항에 도착하

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새벽 5시에 버

스로 출발하여 7시간 

후에 브라질 동북부 

Pernambuco주 Ta-

bira시에 있는 Tabira

브라질장로교회에 도

착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3박4

일 간 선교활동을 하

였습니다. 오전 10시

에 어린이 성경학교

를 시작하여 12시까

지 찬양과 율동을 통

하여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고, 설교와 특별활동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전도가 익숙지 못하고, 더구나 노

방전도는 해본 일이 없는 이 브라질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 우리 대원들과 짝을 지어 노방전도와 가

가호호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저녁 전도집회

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전단광고지

와 선물을 주면서 다음날 아침10시부터 어린이 성

경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곳의 기후는 섭씨 영상40도를 넘는 더위인데도 전

도대원들은 믿음과 

인내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였습니

다. 저녁 7시 30분에

는 낮에 노방전도와 

가정방문 전도를 통

하여 초청된 불신자

를 중심으로 전도집

회를 열어 주님을 영

접시키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1월 5일 오전에 

Tabira교회에서 어

린이 성경학교를 마

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다음 선교사역지인 교

회로 가기 위하여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40분 후에 Sao Jose do Egito(쌍 조제 두 에지또)

교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조건회 목사

님이 담임이신 서울 예능교회의 이승일 집사님과 

양영숙 권사님 외 몇분의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이

며, 담임목사는 베데스다교회가 전담하여 운영하는 

Sao Paulo주 Limeira시의 Limeira브라질 장로교신

학교 졸업생인 Neimar Batista da Silva목사입니

다.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버스로 두 시간을 달려서 

Paraiba주 Patos시에 있는 Sertao(쎌떵) 브라질 장

로교신학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7시 30분부

터 시작되는 본 신학교 제1회 졸업식에 우리 선교

팀 17명 전원이 모두 참석하여서 특별 찬양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Patos교회당을 가득 메

운 가운데 졸업식은 성대하게 거행돼 4명이 졸업을 

하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섭씨 42도 

이상이나 상승되는 브라질의 내륙지대입니다. 일년 

중에서 4, 5, 6월 3개월만 비가 내리는 사막지대이

므로 물이 없어서 정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

문에 주민들의 생활은 몹시 가난합니다. 비가 없는 

지역이므로 요즈음 길을 지나다보면 목마름과 배고

픔으로 말라 죽은 소나 말과 당나귀의 사체를 빈번

히 볼 수 있습니다. 

1월 6일 오후부터 전도 훈련을 시킨 Sao Jose do 

Egito교회 교인들과 우리 선교팀이 짝을 지어 Ta-

bira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노방전도와 가정방문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며 전도를 하였고, 7일 아침부터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된다는 전단지와 선물을 주

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월 9일까지 Tabira교

회와 같은 프로그램으

로 오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오후 점심 

식사 후에는 노방전도

와 저녁 7시 30분에는 

전도집회를 가졌으며, 

결신자를 초청하여 기

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 주택이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

에 물자동차로 판매하

는 물을 구입해서 사

용합니다. 금번 이 교

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선교팀이 구입하여 

사용한 물은 4,400리터나 되었습니다. 

1월 9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을 

달려서 Santa Terezinha(싼따 떼레지냐)시에 새로 

건축된 Sitio Cutia(씨띠우 꾸찌아) 브라질장로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농장속에 건축

된 전원교회인데 4-6km를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

니다. 브라질의 교회는 주일예배가 밤 7시 30분에 

드려지므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걸어서 집에 도착

하면 자정이 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고 있

는 부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농

장을 중심으로 일꾼들

이 드문드문 산재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녁 7시 30

분에 드려진 헌당예배

에는 브라질 교인 200

여명이 참석하여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습니

다. 이 집회를 끝으로 

모두 10일간의 금번 

단기선교 사역을 주님

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Sao Paulo 과률료스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을 하

게 되는 순간 우리 부부는 모든 선교 여정을 무더

위와 목욕 시설도 없는 환경에서도 사고 없이 무사

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

렸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

역해주신 베데스다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항상 풍

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

렐루야!
김우선 목사, 신숙자 선교사 드림

이메일: ssong1960@yahoo.com

선교 편지  

브라질

Solidao 교회당

Tabira 33 성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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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하늘영광 버리시고 이 땅위에 예수님이 왜 오

셨을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라는 말씀

이 21번 언급돼있다. 빛의 역할은 우리의 죄인됨

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밝히

시는 것이며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생명의 치유와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선포다. 고

통과 어둠의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

셨다. 사탄은 어둠을 대변하고 예수님은 빛을 대

변하신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

스도의 소식은 2천년역사 속에 항상 최고의 복

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류역사 수천 년 

만에 어둠의 세상에 비췬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빛으로부터 세상에는 생명

이 시작됐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

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지만 예수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의 완성”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요1:1-18) 월

세례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매우 

인상적인 두 가지 사실을 선언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다.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

조사단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물었

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

언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다. 예수님

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선

언했다. 세례요한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장수하지

도 못했고 부요하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잠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다. 그

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제자로 남기

지 못했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맡기

고 처형당했다. 세례요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광야의 나팔”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늘날 목

회자의 행복과 기쁨도 “광야의 나팔”이다. 광야

에는 생명의 냄새가 없어도 요한은 외쳤고 그것

이 그의 행복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1:19-28) 화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라

고 선언했다. “보라”라는 선언은 어둠으로 가득

한 세력들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빛을 보라는 

것이다. 생명의 빛되신 어린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사셀

의 어린양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했니다. 레16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

서하시기 위해 속죄일을 정하고 그 날에 두 염

소를 구별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태워 제

단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이스라엘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조목조목 부르며 기도했

다. 그러면 제사장은 땀방울로 가득하고 온 백성

들은 자신이 범한 죄명이 불려질 때마다 눈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맹수들이 우글거리

는 거친 광야에 풀어놓았고 그 밤에 온몸이 찢

겨죽었다. 세례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이셨다. 

하나님의 어린양(요1:29-42)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

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었고, 예

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하셨다. 아마도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

라엘이 됐던 야곱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모사꾼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환

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라

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

참이스라엘 사람이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에 보았다... 네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는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을 수밖

에 없었다. 그가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

는 분은 주님이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요1:43-51) 목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기사가 기록돼있

다. 표적은 이적과는 다르다. 공관복음서의 이

적들은 듀나미스(능력)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이적은 표적, 세메이온(하나님

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계시가 구체화된 사

건)이라고 한다.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

인잔치 표적이다.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

는 “변화”다.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물이 포도주

가 되는 유익한 존재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

라. 어머니는 포도주가 모자란 심각한 문제성을 

예수님께 알렸다. 둘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

종하라. 포도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명령, 돌항

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

라.... 그대로 순종할 때 변화를 체험한다. 포도주

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순종했던 하인

들은 알았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갖

게 되는 행복이다. 

하인들은 알더라(요2:1-12) 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다. 한달이상씩 걸어와야하는 예배자

들이 건강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

서 좋은 짐승을 팔아야 했고, 교회에서만 사용하

는 세겔 화폐는 당연히 성전에서 바꿔야했다. 또 

그들이 장사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다. 예수님

이 분노하신 것을 제사제도 철폐를 선포하시는 

구체적 사건이었다. 오늘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무용한 말씀일까? 일주일에 하루 성

전에서 예배드리면 나머지 6일은 빙고게임장소

로 오픈해도 될까? 일주일의 하루 예배하면 6일

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 십일조 드리면 나머

지 9/10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우리의 

물질 전부가 1년 365일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한다.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

는 집”이라고 선언하신다. 교회는 봉사보다 기

도하는 자들로 가득해야 어울리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요2:13-25)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오늘은 먼저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부분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바르게 이루

어질 때만 이 미국 땅, 미국 사회에서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로서 혹은 스스

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도 살아갈, 민족적 인종적으로 한국인

인 우리 자녀들이 혼란과 위기를 넘어 

든든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

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성장통이 

동반되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거니와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힘

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은 바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가

적, 우주적 등등 모든 측면에서 “자아

에 대한 연속성, 동일성, 독자성, 불변

성 등에 대한 자기 존재의식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연속성, 동일

성, 독자성, 불변성 등을 경험하고 세

워나가는 것을 특별히 더 어렵게 만들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 자기 자신

을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 부여되는 사

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련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특별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 

하시다시피 그 처한 상황이란 바로 우

리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미국이라

는 양 사회와 문화 그 중간에 끼여 있

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일례를 들어 일정 연령에 이르러 끊

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사용하는 흔한 방법 중 하

나는 동일시 과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

런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다른 

청소년들이 흔히 그 동일시 대상으로 

삼는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동일

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 친구들

은 자신들과 너무나 외적으로 다르게 

생겼고 또한 너무나 다른 성장배경과 

가정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신들과 외적으로 동일

하게 생겼지만 가치관이나 경험한 문

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 어느 쪽도 “나

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

하고, 그 어느 쪽에도 구성원으로 속한 

느낌을 갖지 못하고, 우리 한인 청소

년들은 혼란과 혼돈 속에 어쩔 줄 몰

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

인자녀들이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 흔

하게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의 한 모습

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자녀

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란—그

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시켜주는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그

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인종

적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전통을 전

수하는 교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은 한국인으

로서 이국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

고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가열차게 행하고 있는 “자아정체성 형

성, 확립을 위한 씨름”을 온전한 승리

로 이끌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 줄 것

입니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

간을 들여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게 되며, 내 가정의 근간이 무엇

인지 배우고, 내 민족이 어떤 문화를 

향유해 왔는지 배우고, 내 선대들이 어

떠한 풍습을 왜 지켜 왔는지를 알아가

며, 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적 

모습과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배우

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되면

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상을 세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이 자아

정체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국인으로서 미국을 살아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아의 연속성과 통전성

이 분열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경

우,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의 혼란이 

그 전체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막

대한 영향을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

서 민족적/인종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전체적인 자아상

을 확립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한

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와 사역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확고하고 탄탄

한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물론 그 

정체성의 세세한 정도와 모습에는 개

인적 편차가 있겠지만—갖도록 가르

치고 격려하여, 다른 부분들에서의 혼

란과 혼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통로는—그리고 반

드시 감당해야 할—바로 한인교회의 “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근간을 배우

는 전통 전수 교육을 통해 각자 자신의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앞으로 전체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 

확립하는데 있어 단단한 근간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을 전

수하는 교육을 “이것이 옳다”라는 확

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도적으로 해내

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자면, 우리 교

회와 사역자들은 민족적/인종적 정체

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전통 전수 

교육을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진

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

다. 분명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

성하는 일에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도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

이며, 이로 인해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도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맞닥뜨리게 되

겠지요. 그래서 더욱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

이 지혜롭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조건 “너는 한국인이다”라고 

주입하고 한국적 전통과 문화를 강요

하는 식의 교육은 가장 피해야 할 모습

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지도 않거

니와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먼저 왜 전통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그렇게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그들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 등에 대

한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 자녀들과 함

께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를 스스로 

성찰적으로 자신의 삶에 통전할 수 있

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

녀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이미 논리

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며, 이제는 

합리적 설득이 없는 배움에 억압을 느

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28)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그리스도제자로서 정체성과 더불어 민족적/인종적 정체성 심어줘야

전통교육 이유 설명하고 정보 제공해 삶에 통전할 수 있도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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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식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김승천 목사
• 퐁뇌프 장로교회

김주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천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춘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김성길 목사
• 시은소교회
• 주강사

장영춘 목사
• 발행인

●강 사●

세계한인목회자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
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
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
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